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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태초부터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키고 순종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대로 사는 크리

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WSJ, JP모건 투자전문팀이 예측하는

 ‘2015 정치, 경제 상황 전망 보도

북한 내 쿠데타로 통일...경기 후퇴 직면

달러 약세 장기금리 하락세·IT 거품

아시아금융 홍콩 대신 싱가포르 상하이 부상

1. 유럽과 일본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계속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5%대에 그치면서 정체된다.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 금

리는 계속 하락한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2% 아래로 

내려앉는다. 투자자들이 다시 ‘캐리트레이드’(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에 나서면

서 신흥시장 통화는 상승세를 보인다.

2. 2015년 초에 미국 원유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강한 회복세를 보

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속도가 붙고 안정되다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타

이트한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 연방준비제도(연준)

는 정책상 ‘뒷북을 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책 금리인상 시기

를 앞당기고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놀라

게 한다.

3. 통화정책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미 증시가 저조한 성적을 낸

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실행하는 경기부양책은 긍정적인 경

제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투자 심리도 반등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

이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유럽, 일본, 신흥시장 등으로 투

자를 유인하면서 미 달러의 가치는 두드러지게 상승하지 않는다. 

미 증시는 여타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진다.

4. ‘비이성적 과열’이 다시 나타나면서 IT 거품이 형성된다. 자금

이 두둑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한다. 

<3면으로 계속>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엘리트 중의 엘

리트다.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 장, 단 기간에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에, 미국내 3%안에 드는 엘리트들

이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 이들에게 항상 새해 전망은 바로 투자

의 초점 반경과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는 데 보탬

이 된다. 

한국 증권가에서도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사설 정보의 정

확도는 정치와 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

용이 실려 있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JP

모건 최고 책임투자팀에 ‘2015 세계경제전망을 물었고, 그 가상 시

나리오를 보도했다(Some Possible Market Surprises for 2015 : 

J.P. Morgan Private Bank identifies unexpected opportunities 

and risks. Could a tech bubble form?).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새 국면 맞는다!

먼저 뉴스위크의 의도가 의심스

럽다. 2015년 신년 호 커버스토리

로 지난 달 23일 온라인을 통해, 도

발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예수 그

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들뜬 분

위기를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만큼 

커트의 일방적인 기사는 상식을 뛰

어넘는 도발성 기사로, 온통 과장

된 정보들로, 크리스천들을 도매 값

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동성

결혼 반대, 공립학교 기도 부활, 진

보 일색의 민주당 정책 노선들에서 

미국을 구원 그리고 야외 풋볼구장

에서의 대규모 기도 집회 등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

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름을 빙자한 사기꾼이며, 카페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

씀만을 선택해 이용하는 ‘카페테리

아 크리스천들’이라고 신랄하게 험

담을 한다. 

커트 기자에 따르면, 이들은 “근

본주의자들”이다. 자신들의 편견이

나 신념들을 보충 받을 수 있는 성

경 구절을 찾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왜곡하며, 성경 번역들을 

수정해 성경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다. 결국 이

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필요한 구절만을 취사선택하고 있

기에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성경문

맹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다. 

그 예를 들어보면, 지구촌 기후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

나님의 노아에게 더 이상의 홍수가 

없다고 약속했고; 구약의 모세 율

법은 바로 미국 정부 체제이며; 창

조론은 공립학교에서 반드시 가르

쳐야 하며; 시리아 반군을 돕는 것

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모

든 논의들은 복음주의적 정치가들

이나 이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들이 모두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에는 없는 일방적인 주

장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읽

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2012

년 퓨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

지 않는다”고 발표된 것처럼 온전

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미국인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커트는 복음주

의자들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허례와 위

선에 가득찬 바리새인”이라고 복음

서의 말씀을 통해 비판한다. 
<3면으로 계속>

성경이‘권위’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뉴스위크 신년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발적 보도...공식 사과 야기

‘성경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 모든 ‘권위’는 이

성의 심판 앞에 서야 했다. 이성에 대한 강조, 역사의식의 대두, 비판적 사

고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21세

기에 주어진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18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성경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의 권위

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결코 포

기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독교가 ‘경전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

준다는 의미다. 즉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인

간이 진리를 얻기 위해 해탈을 하거나, 각성해서 깨닫거나,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이 ‘권위’

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초대교회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박해와 순교를 감수하면서 성경을 지켰고, 종교개혁자들은 “오

직 성경만으로”를 외치며 다시 한번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했다. 한마디

로, 성경은 기독교의 전부다!

그런데 2014년 성탄절 선물(?)은 ‘뉴스위크’지가 보내왔다. 바로  커버스

토리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바로 “

성경: 너무 왜곡되었기에 그것이 바로 죄(The Bible: So Misunderstood 

It's a Sin)”라는 제하로, 커트(KURT EICHENWALD) 기자는 보수적인 크

리스천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그것도 문맹 수준이면서 정치나 동성연애, 낙

태와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성경을 인용한다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선정적

인 보도를 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2면

21세기 선교패러다임
박신욱 선교사

16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진희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조진모 목사 

선교 칼럼
GMS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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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

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3년째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

한은 국가 전역에서 김정은의 삼

촌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의 처형

과 관련해서 만명이상이 숙청돼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죽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최상위 10개국은 북한, 소말리

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

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

레아, 나이지리아이다. 이중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가 작년

보다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상위 50개

국 중 40개국에서 주요 박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그 다음으

로는 ‘독재주의 편집증’이 주된 

원인으로 북한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에서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0개 국가의 총 

박해지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

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는 증거가 된다.

이라크(3위, 작년 4위)와 시리

아(4위, 작년 3위)는 이슬람 극단

주의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

이 난민이 됐다. 이라크에서는 여

러 주들에서 이슬람국가(IS)가 칼

리프 체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난민이 됐고, 여성

과 아동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디스트(Jihadist) 단

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크리스

천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 이

후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약 70

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

고, 2014년도에는 20만 명의 난

민이 발생했다. 이란(7위, 작년 9

위)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박해지수

의 증가와 함께 순위가 상승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또 다른 중

심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

리카 지역이다. 이러한 극단주의

는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

은 지하디스트 단체들뿐만 아니

라, 문화를 장악하려는 이슬람주

의자들의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리스트에서 박해지수

의 높은 증가를 보인 12개의 국

가들 중 8개가 아프리카 국가들

이다. 

소말리아는 작년에 이어 2위이

며, 수단(6위, 작년 11위)과 에리

트레아(9위, 작년 12위)와 나이지

리아(10위, 작년 14위)도 10위권 

안에 포함돼있다. 

수단과 에리트레아는 10위

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며, 나이지리아는 처

음으로 10위권 안에 올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

의 공격으로 만 명 이상의 사

람들이 죽었고 약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의 국가들은 한동안 박해 상

황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

는 12개의 국가들이 2015년 

리스트에 포함돼있고, 라오스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

년보다 박해지수가 상승했다. 

중국(29위, 작년 37위), 말레이

시아(37위, 작년 40위), 인도네시

아(47위, 작년 47위)에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있

지만, 정부와 사회 구조적인 압박

과 통제가 여전히 심해 크리스천

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핍박

을 받고 있으며 종교 극단주의의 

위험 가운데 있다. 

남아시아의 인도(21위, 작년 

28위)는 작년 5월에 힌두 근본주

의 단체가 모체인 집권당 인도국

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가 총

리로 취임하면서 기독교 및 종교 

소수 집단들의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크리

스천들에 대한 역개종 운동과 그 

외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38위), 터키(41위), 아

제르바이잔(46위)은 몇 년 동안 

리스트 밖에 있었지만, 이번에 리

스트에 포함 됐다. 높은 범죄율로 

잘 알려져 있는 멕시코는 특히 교

회가 범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함

에 따라, 범죄 집단들이 교회를 

자금 획득을 위한 공격의 대상으

로 삼으면서 크리스천들이 폭행

과 살해를 당하고 있다. 

터키는 기독교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함께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사회적인 적대감과 

핍박이 심각하며, 교회와 크리스

천들은 자주 물리적인 공격을 받

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종

교 활동에 대해 당국이 통제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인 차별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러한 박해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

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15년도 기독교 박해순위(World 

Watch List)가 발표됐다(‘Not Forgotten’: The Top 50 Countries 

Where It’s Most Difficult To Be A Christian: Open Doors says 

2014 saw the worst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modern era’-

but not because of violence).

이 순위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박해지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

이며, 1991년부터 매년 제공돼왔다. 오픈도어스는 정밀조사를 통해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개인 · 가족 · 지역 사회 · 국가와 교회 생활에 관한 항목

들과 여기에 폭력의 정도를 함께 측정해 순위를 내고 있다.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오픈도어스, ‘2015 기독교박해 순위발표...북한 1위 

작년보다 증가세...‘이슬람극단주의’와 ‘독재주의’가 주원인

IS 등 극단주의 막기 위해 기독교와 이슬람 연합 움직임

시론
올해라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늘 새해는 다짐의 해입니다. 마음의 다짐

과 의지는 매해 되풀이 됩니다. 지난 한해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거 같아 마음 한

켠이 쓸쓸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도 이

모저모로 우리를 지켜주시거 채워주시고 인

도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발견하면 

그 쓸쓸함에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들이 할 일이 나눠

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

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 

7:7).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 6:33) 

사람이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는 것은 신앙의 나태, 게

으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 사람이 다할 수 있다는 것 즉 “내”

가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먼저 기도

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20년전 일입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가 각 가정

의 가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어둔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훈으로 까지는 정리가 안된지라 이 기회에 신

앙의 가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 항상 제 

가슴에 살아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를 가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늘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평생 “큰일을 맡겨주면 잘할 텐데, 아직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하고 항상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

군데 어떻게 이런 시시한 작은 일을 할 수 있냐”고 늘 큰소리만 떵떵 거리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저는 중등부 다닐 때 목사님 설교중 “

게으름도 ”악”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착

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악하고 착한”의 기준이 “게으름과 충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또 무엇이든간에 즉 그 자리

가 아버지이든, 자녀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자기

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다 큰 일을 맡기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나 

또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리라 다짐해 보던 기억이 떠 오릅니

다.  2015년을 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열심있게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보다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하

여 주시는 일입니다. 제주도에 조랑말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눈에 넣

어도 안 아플 2명의 사랑스런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좀 크자 할아버

지에게 서로 조랑말을 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난처한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작은 병아리 1마리씩을 주면서 잘 길러 보라고 했

습니다. 큰 손자는 모이를 쪼아 먹으며 이리저리 돌아 다니는 병아리와 들판

에 있는 조랑말을 한번씩 바라보고는 한숨만 쉽니다. 둘째 손자는 열심히 병

아리에게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성실히 돌봅니다. 1주일에 지나자 할아버지

는 손자들에게 각기 병아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큰 손자의 병아리는 기

운도 없고 생기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작은 손자의 병아

리는 기운도 생생하고 생기도 돌고 줄곧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할

아버지는 조랑말을 둘째 손자에게 줍니다. 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냅

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큰 손자에게 말합니다. ‘병아리도 잘 키우지 못하는 네

가 어떻게 조랑말을 잘 키울수 있겠느냐?“고. 2015년도 새해입니다. 올해라

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

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은 

말과 소의 눈에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보다 훨씬 큰 소와 말을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블랙홀이 되어 빠져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

라보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응

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시고, 주어진 맡겨진 작은 일

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보다 큰일을 맡기시

고 더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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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지

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받던 시대였다. 그러

니 기독교인들은 더욱 곤란해졌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징계 

받을 것이 뻔하니 절을 해야겠

지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

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오

사카 근처 조그만 도시에 있던 

교회당도 군대에 징발당했음은 

물론 신사에 예의를 갖추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남 보는 데서는 하는 수 없이 절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시즈코(靜子) 아주머니 한 분만 끝까지 신

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는 참으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조용하

고 침착한 아주머니였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때가 되었을 때 

의연하게 양심을 굽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있는 “

참용기 있는 자”라 하겠다.

미가 7:5-7을 보면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

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하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름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의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

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강도가 살인을 하고 재

물을 뺏어가는 일은 너무도 흔한 일이며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

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엄

청난 패륜적 사건조차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죄

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미가는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다(미가7:5-7). 세상

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구원은 불변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기

초를 세워야겠다.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많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으나 간다에 있던 구세군 본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건물은 당시 4미터를 파고 615개의 통나무를 박아서 지었는데 

통나무 하나가 27톤의 중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것이 중요하듯 신앙도 기초를 든든히 바

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기

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나라의 기초, 가정의 기초, 교회의 기

초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

다. 어느 나라나 개인이 몰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부패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라

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이런 현상만 보고 그 원인을 찾

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현상 뒤에 있는 근본 원인은 발

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맥아더 장군의 연설이 우리

의 가슴에 와 닿는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

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

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

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

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초가 무너질 때 개인이나 공동

체는 부패하고 삶의 기초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

로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구축해야겠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

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승리의 삶

을 살아가며 꿈과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소망 칼럼
<1면에서 계속>

초기 기독교 역사와 신약에 정통

한  리 폼 드 신 학 교 ( R e f o r m e d 

Theological Seminary) 석좌교수인 

크루거(Michael J. Kruger) 교수는 "

뉴스위크의 보도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왜곡된 정보를 통한 도발적 

선정적 기사이므로 모든 크리스천들

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반론을 제기한다(A 

Christmas Present from the 

Mainstream Media: Newsweek 

Takes a Desperate Swipe at the 

Integrity of the Bible).

크루거 교수는 "커트 기자는 기사

를 도발적인 내용으로 시작만하고 

결론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

가 묘사하는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에게 호통만 치는 길거리 설교자들’

이나 근본주의자들의 일부에 불과하

다. 누구나 10분 정도만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면 미국에 

사는 보통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커

트 기자가 비난하는 류에 그 누구도 

속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커트는 “침

소붕대”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측면

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커트는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골수주의자'

라고 단언하지만 결론이 없다. 거기

에 만평이나 만화식으로 크리스천들

의 부정적인 면만 확연하게 보여주

고, 이에 대한 증거로 결국 성경의 

권위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 “과

장에 과장을 더해”다음과 같이 말한

다:

 
1 .  성경 사본 복사 과정

(Overplaying Transmission 

Problems)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된 사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사

본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

다. 여기에 아마추어 서기관들이 복

사했기에 실수가 분명히 있다. 

커트의 정보는 한마디로 잘못이

다. 2세기에 유행했던 위경 중의 하

나(the Shepherd of Hermas)를 인

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읽을 수도 없

는 사람들에게 사본 복사를 요구했

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기관이라는 증거는 

없다.

2. 공관복음서 안에서의 차이

(Overplaying Textual Variations)

뉴스위크지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커트는 복음서 안에 나타

난 2개의 주요 기사 차이를 도발적

으로 알린다. 바로 마가의 결론부

(16:9-20)와 요한에만 등장하고 있

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

인”(7:53-8:11) 기사다. 

처음에 쓰여진 기사들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중세 시대에 들어와

서 삽입된 사건으로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 허구를 집

어넣었다고 억지를 쓴다. 

 

3. 영어 성경 번역들의 오류

(Overplaying Translat ional 

Issues)

영어 성경 번역들은 전적으로 믿

을 수 없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기독

교 신념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작

된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4. 초대교회에서의 다양성 무시

(Overplaying Diversity i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

대”였기에 통일된 교리들이 없다고 

단정한다. 따라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교리를 결정하는 주역 중의 

주역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니

케아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신조(Creed)”를 콘스탄틴의 개인적 

신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과장

해서 말한다(정경 형성과정에서도 

콘스탄틴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억지

를 쓴다).

결론으로, 성경의 권위는 기독교 

초기부터 도전을 받았다. 교회는 성

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

력을 했다. 매 시대는 그 시대의 도

전 앞에서 성경의 절대성을 주장했

다. 교회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

존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

지와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

유에 의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

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권위는 바

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종교적 권

위가 아니다. 교회 조직이나 교권에 

의해 유지되는 강제적 권위와 다르

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성경을 진

리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으로서의 권

위를 가진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고 했고, 칼뱅은 성경

의 진리는 최종적으로 ‘성령의 증거’

에 의한다고 한 것이다. 교회가 진리

를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그 권위는 하나님에

게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

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

교다.

결국 커트 기자의 글은 한마디로 

재난 수준의 사실적인 정보 부족과 

실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빚어낸 억지 주장이자, 참소이다. 독

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역

사적 사실과 증거들의 나열로 만들

어낸 기사이지만, 어떠한 구체적이

고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삼류 기사

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위크의 보도는 

저널리즘의 정도가 아니다. 뉴스위

크 편집진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

를 표명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투자자들이 미래의 ‘획기적인’ 아

이템을 찾아나서면서, 판매 실적이 

없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

는 IT기업으로 더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간다. IT부문에 강력한 모멘텀

이 나타나면서, 1990년대 말을 연상

시키는 IPO 열풍이 분다. IT스타트업

의 가치 평가액이 치솟다가 급락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

5. 유럽의 정치는 두드러지게 극단

적인 정당으로 기운다. 그리스의 급

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조기 대선에

서 승리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대

외부채 상환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이탈리아에서

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

가 대중영합적인 쪽으로 기운다. 이

탈리아도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스페

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프랑스

의 국우 정당 ‘국민전선’은 지방 선거

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모멘텀을 활

용한다.

6. 영국 총선에서는 뚜렷한 승자가 

없지만 국우 정당 ‘영국독립당’이 약

진한다. 영국독립당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밀어붙여 파운드화

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은 독립에 관한 논의를 다

시 촉발시킨다.

7. 남미 전역에서는 ‘상황이 뚜렷

이 역전’된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

통령은 보다 정통적인 경제 규제를 

도입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인한

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두드러진 정

세 변화를 가져오고 외국인 투자자

들의 관심도 얻는다. 외국인직접투

자(FDI)가 재개되면서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가 신흥시장 중 가장 우수

한 성적을 거둔다.

8. 홍콩 당국이 점점 더 폭력적으

로 변하는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

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부활한다. 

중국은 개입을 거부한다. 외국인 투

자 자본이 이탈하면서 경제적 혼란

이 발생한다. 부동산과 증시가 폭락

한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온 홍콩 대신 싱가포르와 상하이

가 부상한다.

9.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이 발생한다. 탈북자들이 한국

으로 탈출하면서 비무장지대가 뚫려 

통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통일 비용 때

문에 한국은 경기 후퇴 국면으로 빠

져든다. 원화는 97년 아시아 외환위

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다. 통일된 

한국이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잃어버린 10년

을 경험한다.

10. 일본과 유로존의 적극적인 통

화 완화 정책 및 통화 가치 절하로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전역에서 중

상주의적인 통화 가치 절하 움직임

이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인도, 인도

네시아, 동남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 아시아의 경제 성

장이 정체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을 3% 아래로 끌어내린다.

<2면에서 계속>

중동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크리

스천들 사이에 역사를 통해 생겨난 

오래된 원한과 분열이 차츰 사라지

고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슬람국가의 극단적인 움직임

에 요동한 무슬림 지도자들이 크리

스천들과의 협력을 시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슬람과 기독교

의 관계에 큰 이점들을 낳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중국은 교회들이 공격을 받는 상

황들 가운데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회가 좀 

더 중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중국

을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온

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서양 정부들이 극단주의자들

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이례적으

로 종교 단체들과 연계해 일하고 있

다. 이러한 소식들은 박해의 상황 가

운데서도 새로운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새 국면 맞는다!

성경이‘권위’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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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야 신경

을 만들어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

었던 콘스탄틴은 무려 30여년을 

다스리며 나라를 기독교화 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헌신

은 경이로웠다. 곳곳에 산재한 기

독교 성지를 찾아다니며 유물들을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위

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이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남겨진 로마

의 십자가 성당에는 한편 강도가 

짊어졌던 십자가의 형틀과, 주님

께서 박히셨던 십자가의 대못, 그

리고 십자가의 명패, 또한 겟세마

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위 조

각 등등이 수집되어있다. 

그 뿐인가?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는 스칼라(S’Scala)

계단(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

을 받기 위해 걸어가셨던 28개의 

돌계단으로 가톨릭 교인들은 지

금도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면

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

고 있음)을 가져와 스칼라 계단을 

만들게 했다. 그녀는 아들의 왕권

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놀라운 헌신

을 했다.

그런데 그런 콘스탄틴 대제는 

부상하는 페르시아를 향한 전쟁을 

추진하던 중에 과로로 죽었으니 

그 때가 337년이었다. 수많은 기독

교도들은 그의 장수를 염원하였는

데 말이다. 그의 죽음은 곧 피바람

이 불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었다. 권력의 속성이란 혈육에 대

한 사랑이나 양보라는 단어를 필

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후 파우스타와의 사이에 세 아

들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20살, 콘스탄티우스는 19살, 그리

고 콘스탄스는 17살이었다. 이들

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국을 삼

등분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부리

타니아, 히스파니아를, 콘스탄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그리고 나

머지 제국 동부를 콘스탄티우스가 

다스리도록 했다.

34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막

내동생 콘스탄스에게 아프리카를 

양도하라고 했으나 코웃음을 치자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했다. 그러

나 전사함으로 제국은 거대한 서

방을 다스리게 된 콘스탄스와 동

방의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로 

양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콘

스탄스는 신학적으로 유명한 감

독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었고, 

형 콘스탄티우스 2세는 이단으로 

기운 아리우스파를 지원하는 일로 

묘한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

나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막내 

콘스탄스에게 형 콘스탄티우스 2

세는 아리우스를 적대시하는 아타

나시우스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동

생 콘스탄스 때문에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를 다스리던 

콘스탄스는 휘하 장수인 게르만족 

출신 장군 마그넨티우스가 봉급

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살해당하

고 그 자신이 로마의 황제임을 참

칭했다. 이 일로 인해 어거스틴은 

로마의 오스티아 항구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장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뱃길이 막혀버

리는 불편함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콘스탄티

우스 2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서둘러 강화로 끝내고 도나우 강 

유역을 맡았던 베트라니오에게 항

복을 받아냈다. 항상 위기는 전방

의 장군들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

이다. 그 후 마그넨티우스와 3년여 

동안을 내전을 벌려 그가 거느린 

군사 3분지 1을 죽인 후 비로소 그

를 결국 굴복시킬 수 있었다. 마그

넨티우스를 굴복시킴으로 그는 아

버지 콘스탄틴 대제처럼 통일천하

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주도면밀한 성격의 소유자

였다. 그런 성격은 돌다리도 두드

려보고 건너는 조심성을 갖게 되

었고 그런 조심성은 황제로서는 

안성맞춤의 자세였다.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경계

심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는 아버지 같은 군사적 자

질은 없었으나 조직력과 또한 강

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었다. 고로 

체제의 안정에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었고 군인들에게도 큰 관심

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음

으로 황제들이 가장 골치 아파했

던 야전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

히 보병들로 하여금 강한 기병으

로 전환토록 하여 약체인 동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부상한 페르시아 

군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군사력

을 보강함으로 국가의 안정을 도

모했다.    

그는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한 건

물을 남겼다. 즉 이스탄불에 있는 

웅장한 소피아 성당은 그가 360년

에 건축한 건물이다. 50만 명이 넘

는 인원이 동원되어 6년 동안 쉬지 

않고 공사함으로 완공을 보았다. 

그 건물은 역사와 함께 많은 수난

을 당해야 했는데 1204년에는 제 4

차 십자군에 의해 점령당한 후 가

톨릭 성당으로 바뀌었고, 1261년

에는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그 후 

이슬람의 술탄이 점령한 후 또 이

름을 바꿔야 했다. 이름만 바꾼 것

이 아니라 내부의 기독교적 그림

들을 회칠한 후 이슬람의 그림으

로 바꿔버리는 수난을 당해야 했

다. 그 돔 꼭대기에 달린 이슬람을 

상징하는 반달 장식의 조각을 보

고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천국에 간 수많은 성도들은 뭐라

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황제

였으나 종교적으로 정통인 아타나

시우스를 거절하고 후에 이단으로 

낙인찍혔던 아리우스를 좇은 것은 

옥에 티 같다하겠다. 그는 이교도 

박해법을 제정했고, 기독교를 제외

한 다른 신전의 파괴를 독려했다. 

그는 자신에게 신학적으로 저항하

는 아타나시우스를 끝까지 추적하

여 죽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9면으로 계속>

얼마전 뉴스에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졌던 뉴욕의 세계무역

센터가 다시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

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당

시 단 2대의 비행기로 3시간 만에 

110층이나 되는 건물이 쉽게 무너

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다 다시 건물

을 짓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15

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완공

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집을 세우는 데

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

갑니다. 반면에 그 집을 허무는 데

는 아주 쉽게 허무는 것을 봅니다. 

가끔 TV를 보면 포트레인이나 다

이너마이트 몇 개를 가지고 빌딩하

나를 쉽게 허무는 광경을 볼 수 있

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

니다. 세우기는 정말 힘들어도 그것

을 허물기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야기

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왕이 어렵

게 쌓은 신앙의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무너트린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

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

처음 나오는 히스기야왕의 아들 

므나셋왕은 12살 때 왕이 되어 55

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까 이 므나셋왕은 히스기야왕이 15

년의 생명을 연장 받은 후에 태어

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

들 때에 와서 히스기야왕이 평생 바

쳐 이루어놓은 개혁의 물결을 한순

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

다. 그는 히스기야왕이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팍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습니다. 

드디어 6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

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왕이 하나님

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 받은 15

년은 무의미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므나셋의 아

들, 아몬왕은 어떠했습니까? 22절

을 보면 그는 아버지 므나셋처럼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왕위는 히

스기야에서 므나셋으로, 므나셋에

서 암몬으로 잘 계승되어진 반면 신

앙은 전혀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

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왕 당대에 

가졌던 좋은 신앙을 그의 아들과 손

자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 내 믿

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

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

기인 400년의 사사시대가 왜 온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만 그 중 하나로 사사기기자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

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

지 못하였더라”(삿2:7, 10).

우리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

어야 할까요? 얼마의 물질이나 집

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신

앙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남

겨주어야 할 것을 전통과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곤

하지만 몸부림치며 새벽잠을 깨워 

새벽기도 하는 전통, 나 쓸 것도 모

자라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

낌없이 헌신하여 드리는 이 열정, 

이런 것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

니까? 

한사람의 회심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놀라

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므나셋왕이 

악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동원하여 치게 하고 바벨론

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2절을 보면 므나셋이 고통을 하

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주 겸

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17절을 보면 므나셋은 이스라

엘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

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 나 한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

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한사람이 돌아

선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생

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

라 내가 돌아서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돌

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동화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

냐고 말하지 말라/네가 꽃피고 나

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

이 되지 아니하겠는가?/나 하나 물

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라/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

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

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

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

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

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여 배를 탔을 때는 그 배안에 모

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

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여 니느웨로 갔을 때는 그곳에 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

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

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역대하 33장)  

오은규 선교사
(Mila Mission 대표)

푸/ 른/ 초/ 장 

목양칼럼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 - (2) 콘스탄티누스 2세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www.chpress.net

Q: 저는 목회자로서 신년부터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코자합

니다. 이것을 어느 선배 목사님께 커피 타임 중에 말했더니 충고하

기를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교

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인들이 지식이 늘어나 머리에 

뿔이 나게 한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

렌지카운티 K목사

A: 좋은 질문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목사가 설교준비만 제대

로 해도 많은 시간과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제자훈련까지 하려 한

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은 말리는 분도 있습니다. 선배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말리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제

자훈련을 진행하십시오. 제자훈련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저 나라

도 바뀌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훈련시키는 목사가 기

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이 성공

합니다. 목사가 변화되면 교인도 변화됩니다. 결과로 교회도 바뀌

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대화중에 제자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대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

는지 신랄하게 침을 튀기며 비판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자훈

련으로 교인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교인들의 머리에 뿔(?)이 납니

다. 그리고 뿔이 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치받는 줄  압니까? 목회자

야….” 그래서 목사를 치받게 되니 제자훈련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

다. 이것에 대해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옥한흠 

목사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책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뿔이 나는 것은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

는 지식적인 목적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머리에 뿔이 납니다. 기억력

이 좋아서 대답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

로 인정받는다면 교만해서 머리에 뿔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훈련의 포커스를 맞추면 삶이 변합니다. 왜

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깨어지고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닮는 것을 목표

로 하면 절대로 머리에 뿔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

고 온유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과거 제자훈련의 영감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 마음에 

슬로건이 3가지 있었습니다. 1)왈터 핸릭슨(Walter A. Henrichsen)

이 말한 것처럼 “좋은 제자(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Disciple are made not born)” 2)네비게이토 창설자

인 도슨 트로트맨(Dowson Trotman)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

게 하라(Know Him & make Him known)” 3)“질(Quality)이 양

(Quantity)을 좌우한다. 질이 좋아 건강한 교회가 되면 때가 되면 반

드시 수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일은 예배, 주중

에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 3가지가 제자훈련의 슬로건이었습니

다. 설교사역과 제자훈련사역이 그동안 저의 이민목회의 중심이었

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바른 제자훈련으로 헌신된 성도 만들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짙은 어둠의 영적 흐름 속 3대 

도시 

세계의 경제흐름을 주도하는 뉴

욕과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보스

턴과 매사추세츠, 최첨단 기술개발

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들이

며 미국의 심장과 두뇌, 다리 역할

들을 감당하는 도시들입니다. 2)미

국에서 가장 도덕적, 윤리적, 문화

적, 정치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

리고 있는 치열한 영적전쟁 가운

데 놓여있습니다. 3)사탄교의 헤드

쿼터(HQ)가 바로 캘리포니아 샌프

란시스코와 뉴욕에 위치하고 활발

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4)친동

성애, 친이슬람, 성적 문란함과 가

장 큰 반기독교 운동들을 주도해가

고 있습니다.  

American Bible Society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 도시들은 작게

는 97%에서 100% 전체가 반기독

교적으로 변질된 도시들입니다. 마

지막으로, 이 도시들은 가장 먼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공립학교의 

교육이 점점 반기독교적, 비민주

적, 반미국적 가치관으로 바뀌어가

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정부가 통제하

는 건강보험을 전국적으로 의무한

지 얼마 안되어 이번에는 미국 안

에 있는 공립교육을 통제하고자 전

지역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교육조

건들을 따라가도록 강력히 추진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고충을 당

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높아지

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정부가 

각주 교육청에 밀어부치고 있는 

Common Core Standard(기본 기

초 공립교육)가 바로 그 문제의 핵

심인데, Common Core STD는  수

학, 영어, 역사 등 학생들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혼돈스럽고 

과목과 잘 어울리지 않는 주제들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

로 초등학생에서 십대 학생들에게

까지 가르쳐지고 있는 R-Rated보

다도 더 심각하게 나쁜  성교육 교

재 및 수업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Lafayette

에 있는 Acalanes High School에 

있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진 성교육내용이 나중에 학부모들

에게 알려져 매우 많은 논란이 되

고 있는데, 이유는 13-14세 청소년

들에게 Gender-bread(성별 빵)라

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수업시간에 가르쳐졌

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두뇌 쪽에는 “

정체성identity”이라고 적혀있고, 

심장heart에는 “성향orientation”

이라고 적혀있고 사람의 팔에는 “

표현expression”이라고 적혔고 다

리사이에는 “성Sex”라고 적혀있습

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림의 

Gender-bread(성별 빵)에 의하면 

“성향” “표현” “sex” 그게 모두 전

부입니다. 인간의 성품, 인품, 지, 

정, 의 등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

지 인간을 “성sexual” 한 사람으로

만 그리고 있는 수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한 수업시

간의 해석이 더 더욱 기가 막힙니

다. 그림에 나온 글자가 흐려서 대

충 설명을 드린다면 선생님들은 수

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게끔 훈련을 

받습니다.     

“학생들, 첫째 여러분의 두뇌를 

통해서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 정

체성은 먼저 내 심장에서 느끼는 ‘

성별’ 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둘

째, 그 느낌을 통한 성별을 용감하

게 표현할 때 ‘정체성’이 생겨난다. 

셋째, 내 심장에서 느껴지는 성별

로 학생들이 “sex성관계”를 갖는

다면 모두 해피할 수 있다”라는 황

당한 교육 자료들을 자녀들이 배웠

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기막힌 일은 수업중 선

생님은 “Are you ready for sex 

now?!”(지금이라도 성관계를 할 

준비됐니?”)라는 질문을, 비록 연

습처럼 하는 수업이라고 해도, 겨

우 13-14세 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며 자극적이고 포르노적인 언어

들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할 땐, 

물로 된 lubricants나 콘돔을 잘 사

용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서로의 

동의아래 해야 한다. 혹시 성관계

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부

끄러워 할 필요없이 그냥 ‘바지를 

벗어도 되니? 지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성관계 할래?’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가르치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성별’인지, 여자인

지, 남자인지를 우선 골라야한다”

라고 가르치며, 차마 말로 다 표현

하기 어려운 비도덕적인 단어들과 

내용들이 수업시간에 초기 십대학

생들에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

다.  

교사의 계속되는 성별을 구분하

고 성관계를 너무 자세히 부추기

는 수업시간에 학생들마저 불편해 

몇몇 학생들은 수업도중에 나오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칙

상 그 수업을 계속 들어야만 했다

고 하는 것이 몇몇 학생들의 증언

입니다.  

이 일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듣

고 화가 난 학부모들이 Acalanes 

Unified School District에 함께 찾

아가서 항의하자 학교 측은 그 수

업을 학교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아

니라 Planned Parenthood의 초청

강사가 가르친 내용이라고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측 발뺌

에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났고, 학교 

측의 무책임함과 성교육을 고치지 

않는 점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현

재 PJI라는 법적 단체에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런 일은 이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고발로 몇 달 

전에는 북가주에 있는 Fremont 

Unified School District에도 비슷

한 사건이 터져서 큰 논란이 생겼

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학

교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들 2

가지를 든다면 첫째, 정부에서 공

립학교 교육을 통제하고자 전략적

으로 Common Core STD 같은 시

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힘을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교육물에

는 친이슬람, 친동성애, 문란한 성

교육이 의무화되어있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교육을 할 때는 safe-sex=free 

sex를 격려하는 교육이기에, 오바

마 정부와 오바마케어와 가장 절

친한 최대 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의 대리인들이 학교에 

초청되어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크

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Planned Parenthood의 

웹사이트에는 십대들만 들어가는 

성교육 페이지에 “변태적인” 성관

계를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흥미

로운 것으로 묘사해 이미 수억명

의 십대들이 like를 누른 게 확인

됐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대도시들의 

공립학교는 더 이상 절대로 안전하

지도, 공부를 잘 가르치지도 못합

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

는 것은 이미 National Test Score 

몇 가지만 비교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TVNEXT는 홈스쿨링

이나 크리스천 학교를 강력히 추천

하는 바입니다. 몇 년 투자로 자녀

들의 평생이 훨씬 안전해질 수 있

습니다.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주세요.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더이상 심각해질 수 없는 공립학교 성교육 시스템-Common Core STD

정부가 공립학교 교육 통제하려 전략적 시스템 활용

친이슬람, 친동성애, 문란한 성교육 자료들 의무화 



2015년 1월 17일 토요일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슐 라 웨

시 ( S u -

l a w e s i )

의 남서

쪽 반도에 

살고 있

는 47,300

명의 라

우제족은 

토미니(Tomini)족의 한 하위종족

이다. 가까운 이웃들은 고론탈로

(Gorontalo)족, 부올(Buol)족, 그

리고 콴당(Kwandang)족이다. 토

미니족 하위집단에는 라우제족 

외에 톨리톨리(Tolitoli)족, 돈도

(Dondo)족, 담펠라스(Dampelas)

족 등이 있다. 

옛날에는 모든 토미니의 언어들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각기 

다른 언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같은 언어의 다른 방언을 사

용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각 종족들이 그들 

자신의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고 밝

혀졌다. 많은 토미니 언어들은 아

마도 16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할 

때까지 각각 독립 상태로 남아있던 

거대한 상업 왕국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미니의 문화적 역사는 이슬람

의 출현, 독일식민지시대, 일본점

령기, 그리고 독립 후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토미니가 독일선교

사들에게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슬람이 강하게 

남아있다. 

삶의 모습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로 인구가 많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 중 하나

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여개의 다

른 종족들이 모여 살며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이 지역의 역사 역

시 작은 왕국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져가기도 했으며 여러 왕국들

이 방어와 정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원래 

토라쟈(Toradja) 사람들이 살던 지

역으로 보여진다. 

토미니족은 전통적으로 세습되

는 족장과 그를 보좌하는 의회에 

의해 다스리는 각각의 부족들과 함

께 술탄국의 지배를 받았다. 토미

니족 사회에는 왕족, 귀족, 평민, 노

예 네 계급이 존재한다. 독립 이후

에 과거의 “라쟈스(rajas, 왕족)” 일

부와 그 가족들은 정부에서 일자리

를 찾았다. 나머지 라쟈스는 상인

이 됐다. 

1950년대 후반에 슐라웨시(Su-

lawesi)의 젊은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항해 분리주의 운동을 이

끌었으며, 이러한 토미니 지역의 

분리운동은 1960년대의 퍼메스타

(Permesta) 반란으로 정점에 달했

다. 그 후 수년 동안 그 지역은 물

품을 전혀 만들지 못했으나 그 이

래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

한 결과 정향나무가 농장에 성공적

으로 도입됐으며, 목재회사도 시작

됐다. 

라우제 연안 지역은 코프라(co-

pra)와 야자나무 농장뿐만 아니

라 정향 생산물에 매우 활동적이

다. 많은 라우제족 사람들이 상업

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일부는 벌목과 어부로 살아

간다. 고지대의 라우제족들은 쌀과 

옥수수와 사고(sago, 야자의 한 종

류)를 경작한다. 그들은 또한 라딴

(야자의 일종, 줄기가 고리버들 세

공, 지팡이,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

됨)을 연안지역과 무역한다. 

주로 연안지역을 따라 위치한 라

우제족 촌락들에는 죽마 위에 세워

진 작은 집들이 있다. 마을 안에서 

결혼은 무슬림의 형식을 따르며 중

재인이 주선한다. 이 중재인은 소

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부의 

지참금을 협상한다. 사촌간의 결혼

을 선호되며, 일부다처제가 허용되

기도 한다. 결혼하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신랑 혹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산다. 

신앙

이슬람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의 대표적인 종교다. 14세기 이전

에는 힌두교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널리 퍼졌었는데 지금은 소수만이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4%가 기독교인이다. 많은 중국인

들이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르

고 정령숭배적 종교는 외진 곳의 

부족들이 믿고 있다. 

라우제는 무슬림이 70%이며, 

나머지는 정령숭배자들이다. 정

령숭배자들은 “수쿠 테라싱(suku 

terasing)” 혹은 “외국인 부족”이

라고 불리우며, 재배치를 포함해 

정부의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토미니(Tomini)족들 중에

서 믿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기는 

하나, 라우제족 신앙인들에 대해서

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적은 양의 기

독교적 자료가 그들의 부족 언어로 

제공된다. 

인도네시아의 라우제(Laudje) 

www.chpress.net

             

인도 달리트 기독교인 ‘신앙과 혜택’ 갈림길

인도 달리트 기독교인들

이 ‘신앙’과 ‘혜택’의 갈림길

에 놓여있다. 달리트는 인

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층

을 뜻한다. 기독교로 개종

한 달리트는 2500만명으로 

추정된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국제기독연대(Interna-

tional Christian Concern·ICC)의 발표를 인용, “인도 

전역에 걸쳐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가 ‘신앙을 유지

하든지, 달리트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헌법은 달리트제도를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가운데 일

정수를 달리트들에게 할당하는 ‘지정 카스트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달리트는 이 혜택

에서 제외되고 있다.

ICC는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든지, 가난의 탈출구인 정

부 지원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은 차별은 

인도의 종교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인도침례교회 소속 마드후 찬드라 싱(Madhu 

Chandra Singh) 장로는 “인도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부인하지만, 달리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개종 전이

나 후나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달리트 기독

교인들은 개종 후 종교 박해로 고통 받을 뿐 아니라 

1950년 만들어진 ‘지정 카스트제도’로 생긴 혜택도 받

지 못하게 된다”며 “지정 카스트제도는 달리트 기독교

인들에 대한 이중차별”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인권활동가인 프랭클린 카이사르(Franklin 

Caesar)는 “지정 카스트제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달

리트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며 “수백만 명의 달리트

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혜택

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해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보홀, 택시 성경구절 부착 의무화

필리핀의 한 도시가 택시

에 성경 구절을 부착할 것

을 의무화했다고 기독교매

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성경구절 없이 

택시를 운행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섬 보홀의 

타그빌라란시는 모든 삼륜택시 기사에게 택시 뒤편

에 성경구절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범죄예방 목적

이다. 시는 성경구절 부착 캠페인을 펼친 뒤 효과를 얻

자 이를 법제화했다. 타그빌라란시에서는 매년 3000

명이 새롭게 삼륜택시 면허를 발급받는다. 앞으로 모

든 삼륜택시 기사들은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부착해야한다.

시의원인 루실 라구니는 성경구절 부착이 도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범죄율을 감소시

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성경구절을 볼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도시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집트서 교회 지키던 경찰관 2명 피격 사망

교회 경비를 서던 경찰관 

2명이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집트 일

간 알아흐람은 6일 수도 카

이로 남쪽 민야 지역의 콥

트 교회를 지키던 경찰 2명

이 복면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범인들이 경찰에게 뺏은 총으로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두 경찰관은 30발 이상

의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말했다. 

괴한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현지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집트 공휴일

인 콥트 기독교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로, 이집트 전체 인구 8500만 명의 약 10%가 콥트교

를 믿고 있다. 이집트인 대부분은 이슬람 수니파다.

터키, 건국 후 최초 기독교회 신설 승인

터키 정부는 지난 3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새

로운 기독교 교회 건설

을 승인했다. 향후 터키

의 모든 기독교 종파들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국가를 천명하는 터키가 교회 

신설을 승인했다는 것은 소수 종교에 대한 관용 정

책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교회 이외에 개

신교회 등에도 신앙 자유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신

교회는 터키에서 공인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6일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에 따르면 터키의 첫 교

회 건축 예정지는 수도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

항 인근의 예실쿄이 지역이다. 예실쿄이는 터키 내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이스탄

불에 거주하는 1만 8000명의 시리아 기독교인 상당

수가 집중해 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교회는 ‘마리아 시리아정교

회’(조감도)로 최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가 동

방 정교회와 유대교 등 터키 내 소수 종교 지도자들

과 가진 회의에서 결정됐다. 교회 건축 비용은 150

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세계기도정보(2010)에 따르면 터키의 범기독교 

비율은 0.21%에 불과하다. 정교회 가톨릭교회 독립

교회 성공회 개신교회 등이다. 교회 수로는 가톨릭

교회가 가장 많으며 아르메니안정교회와 시리아정

교회가 그 다음을 잇는다. 최근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리아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터키 내 개신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선교사는 “1990

년 10여개에 불과하던 교회가 최근엔 150여개로 성

장했다”며 “이슬람국가에서도 엄연히 복음은 확산

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는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이

스탄불)을 로마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면서 세

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로서 1000년 간 존재했다. 이

후 11세기에 투르크족이 침입해 이슬람화 됐고 최

초의 무슬림 왕조인 셀주크 제국이 등장했다. 이어 

오스만제국을 거쳐 1923년 현대 터키공화국에 이르

는 동안 강력한 이슬람 체제를 이어왔다. 터키 개신

교 선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리비아서 기독교인 최소 20명 피랍
 

이집트 기독교인이 리

비아에서 무장대원에게 

납치됐다. 급진 성향의 이

슬람 민병대의 소행인 것

으로 추정된다. 알 자지라

와 AP통신은 최근 리비아 

중부 해안도시 시르테에서 최소 20명의 이집트 기

독교인들이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무장대원들은 복면을 하고 시르테의 주택을 일일

이 돌아다니며 거주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집트 

기독교인 13명을 끌고 갔다. 무장대원은 15명 정도

로 4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각 집을 돌아다닌 것으

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이집트 기독교인 7명 

이상을 납치했다.

리비아의 한 소식통은 급진 성향의 이슬람 민병

대인 ‘안사르 알샤리아’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한 목

격자는 “무장대원들은 기독교인의 이름이 적힌 명

부를 갖고 있었다”며 “신분증 확인 작업을 통해 무

슬림과 기독교인을 분리하고 기독교인만 데려갔다”

고 전했다.

리비아에는 수천명의 이집트인이 건설 노동직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머물고 있다. 지난 2

월에는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이집트 기독교인 7

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교회에 폭탄테러 8명 부상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

역에서 3건의 자살 폭탄테

러가 발생했다. 새해 예배

를 드리던 교회도 대상이

었다. 적어도 13명이 사망

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

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로이터통신은 1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곰베 주에 

위치한 한 교회에 자살폭탄 테러범이 침입해 교회 

입구에서 폭탄을 터트려 8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적십자사와 현장 관계자는 “이날 아침 

교회에서 새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오토바이를 탄 

자살폭탄 테러범이 교회에 진입을 시도했다”며 “입

구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바로 폭탄을 터트려 

8명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곰베 주 볼라리에 있는 군부대 

막사에 접근하던 한 여성에게 나이지리아 군이 발

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여성은 히잡을 

쓰고 있었으며, 발포과정에서 몸에 부착하고 있던 

폭발물이 터져 즉사했다. 31일 요베 주 피카 시의 

한 버스에서 자살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11명이 

사망했다.

새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할 8가지 생각

크리스천투데이 국제판

이 2015년을 맞아 기독교

인들을 위한 8가지 생각을 

제안했다.

1. 원수를 사랑하라: 예

수님의 가장 유명한, 그러

나 실천하기 힘든 계명이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혈압’을 올려놓는가. 그 사람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라. 불평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2.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버려라: 주님께 문

제를 가져가면서 성경의 ‘좋은 종’이란 소리를 들으

려고 간구하고 인내하지 말라. 당신이 주님의 영광

을 가져오려면 신앙공동체 이외의 사람에게 아무 의

미 없는 말을 몇 주 동안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

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3. 신앙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비기독교인과 

대화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공동체 내부와 

외부 사람들을 다르게 대한다. 특히 기도, 예수 또는 

천사나 악마 등을 포함한 대답에서 그렇다. 직업을 

바꾼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라고 말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에 대해 

좀더 개방된 자세를 가져라.

4. 목사에게 친절하라: 신학의 미세한 관점에서 

지도자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 한 달의 몇 시

간을 위해 지루한 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주문하

지 말라. 올해에는 교회 지도자를 조금이라도 도우

려고 노력하라.

5. 좀더 베풀라: 자선단체나 교회에 좀더 기부할 

수 있다. 예산이 빡빡하다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

려 하지 말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을 포기하라.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6.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시작하라: 대체로 새해 

결심에서 헬스클럽에 꼭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자전

거를 타거나 걷기는 어떤가. 좀더 가치 있는 일에 시

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둬라: 정기적으로 하나

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에 대한 유익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하지 못한

다. 다른 건 몰라도 매일 기도를 위해 특정한 시간

을 배정하라. 그것도 힘들다면 기도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양치질 하거나 샤워하는 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8. 험담하지 말라: 교회에서 아침 휴식 시간에 차

를 한잔하거나 컵을 닦는 동안 ‘뒷얘기’나 험담을 하

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 쉽다. 기도 시간을 빼먹지 말

라. 유명잡지와 웹사이트를 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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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두인들은 3천년 이상 사막에

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유목

민이다. 이들은 문명을 등지고 천

년, 2천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관

습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15만명 정도가 시나이 반

도와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사

우디아라비아에 걸쳐 살고 있다. 

이들의 조상은 성경에 나오는 미

디안 족속으로 지금의 사우디아라

비아가 옛날의 미디안이다.

이들은 환대(hospitality)로 유

명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도 지

나가는 손님들을 강권해 대접해서 

보내곤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

로 베두인들의 관습이다. 그들은 

손님을 극진하게 잘 대접한다. 손

님이 오면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무조건 자기 손님으로 받아들인

다. 그리고 사흘까지는 극진히 대

접한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손

님이 떠나는 것이 예의다. 

백여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다. 죄수 2명이 탈출해서 광야로 

도망갔다. 그들이 베두인 장막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군

인들이 베두인 집으로 들이닥쳤

다. 그리고 죄수들을 내줄 것을 요

구했다. 그러나 베두인 주인은 거

절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

문에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

자, 베두인이 총을 꺼냈다. 그리고 

한 방을 쏘아 자기 말을 죽였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

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

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

엇이 있겠소. 그래, 한번 들어와 보

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오.” 

이것이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이

다. 일단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 지켜주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

접했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온다(창

18:2-8).

아브라함이 지극 정성을 다해 

신나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

이 눈에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것이 베두인들의 문화이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

는 베두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베두인들처럼 

평생 양을 치면서 살았다. 광야에

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리고 평

생 이동하면서 살았다.

베두인들이 평생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다. 그래서 아

브라함은 자기 집(장막)문에서 지

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집에 맞아들

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

을 가져다주고 손수 음식을 준비

해서 대접했다. 그런데 왜 아내 사

라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어디에 

간 것일까? 왜 사라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했을까? (창118:9-

10) 사라는 손님들이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

다.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

떻게 손님대접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요르단의 와디 럼 사막을 방문

했을 때 양을 치는 할머니를 만났

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으려

고 하다가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있

었다. 이것이 내가 베두인에게 받

은 첫 번째 환대(?)였다. 베두인 여

자들은 외부 남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다. 그런데 그것을 모

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

런 봉변을 당했던 것이다.

이집트에서 베두인과 결혼해서 

사는 한국인을 만났다. 그 분은 이

집트에 배낭여행을 왔다가 사막에 

반해서 그곳에 사는 베두인과 결

혼했다고 한다. 그분에게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했으나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다. 사진 찍은 것을 남

편이 알면 절대로 안 좋아할 것이

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이었다.

요르단의 와디 럼 광야에 사는 

베두인 장막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 사라처럼 안주인은 우

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

론이고 단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물론 요리도 모두 남편이 

했다. 이런 것이 베두인의 문화이

다.

중동의 이슬람권 여인들은 얼굴

을 드러내놓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온 몸을 칭칭 감싸고 다닌

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다. 이런 관

습은 여인들이 남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베두인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라가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고 방 안에

만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서였다.
이메일: jinhlee1004@yahoo.

com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1. 손님들이 왔을 때 사라는 왜 내다보지도 않았는가?

교회란?  

교회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교회란 무엇인지를 이해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

전’ 또는 ‘예배당’과 같이 교인들

이 모이는 건물 또는 조직으로 통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도

행전은 교회의 확장과 함께 세워

진 지역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준다. 나아가서 우리는 초기 한

국교회사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분명 교회

란 건물과 조직을 가리킨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

는 그 지체들이다. 그리스도는 십

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였

다. 그 후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현재 그의 몸은 분명히 하늘에 있

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지니셨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건과 함께 

탄생한 신약시대 교회가 곧 그리

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성령이 거

하시는 성전이다. 구약의 교회는 

유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

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들

로 구성된 ‘한 가족’이다.  

그렇다면 ‘교회답다’는 것이 무

엇일까?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

르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야 한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이다. 각 시대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

지만,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

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

회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

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답다는 것은, 복

음 전파 사명에 전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

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

장을 위해 존재한다. 성도들이 예

배와 섬김, 그리고 양육과 교제하

는 일에 힘써야하는 이유는, 성숙

된 신앙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과 세상적인 문제

에 휘둘리어 온갖 힘과 시간을 빼

앗겨버리면, 자연히 교회의 머리

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전

도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

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밝혀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

다. 교회는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

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하는 도구

이다.  

교회 역사란? 

교회 역사는 교회가 걸어온 길

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위에서 살

펴본 것처럼, 교회란 건물과 조직

뿐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지체이

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사는 수많

은 사건을 포함시킨다. 그렇지만 

교회사의 관심은 독특하다. 오순

절 사건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지

목하고,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

을 ‘신약 교회의 연장’으로 바라보

는 것을 중요시 한다. 특히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경의 가

르침을 받아 ‘교회다운 교회’가 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회 역사도 일반 역사학 연구

방법과 같이 과거의 사건을 객관

적으로 재구성하는데 힘을 쏟는

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는 그리스

도께 속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

로 생겨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

신앙의 학문’이란 사실을 잊지 말

아야 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

스도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

였는가?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가? 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라

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

라보는 것이다. 

교회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교

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

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교회

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속화의 길

을 걷는 모습을 통해 성경이 가르

치는 전적 부패에 대한 생생한 현

장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포기한 채 이성과 경험

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의미

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

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

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

과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지 경각심을 갖게 된다. 도저히 참

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성도들

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사

실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

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폭풍 앞

에 있는 촛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과 교회의 역사 속에 개입하

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

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섭

리와 경륜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서 운동력

을 지닌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

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고 말했다. 교회 역사는 성경을 배

우는 학습장이다. 교회 역사가 성

경을 어떻게 적용하는 가를 현장

감 있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

이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존중하고 복음 전파 사명에 전무하는 것

성경의 학습장 교회역사는 타락한 인간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배워

그래서 그랬던 거야?(1)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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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백성이 물이 갈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

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

게 하느냐?”(출17:3).

르비딤에 장막치니 물이 없다.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는 백성입니다. 계속 문제만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우리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에 빠져도 반석에서 물이 나

오게 해주십니다. 곧 이은 아멜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

다. 이에 아론과 훌이 양 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리도록 도우니 아멜렉이 도말됩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다보니 생존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

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하늘이 무너내리는 듯한 불안에 빠집니다. 아직 하나님

이 저들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

험했어도 문제만 생기면 물거품 신앙입니다. 지난날의 돌봐주신 하나님이 전혀 기억

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만이 크게 돋보일 뿐이니! 절대 은혜 건망증 환자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정말로 한심한 

구제 불능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저토록 

알뜰히 돌봐주시는지? 얼마나 많이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장된 삶인지 

깨닫게 되겠는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무도 애처롭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따라감

이 얼마나 쉽고 안전한가? 그 와중에 본토인 아멜렉과의 목숨건 전쟁입니다. 모세와 

백성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에게 책임감을 돌리고 원

망에 빠지는 것이 저들이 특수전공입니다. 실제로  제일 힘든 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배웠습

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이 힘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매사

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저의 힘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

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며 저의 지도자의 자리에 확고히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

습니다. 저의 온전한 순종이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압니다. 여

호수아를 아멜렉 가운데 보내고 자신은 손을 올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자진하여 모세의 피곤한 팔을 올리도록 도와주어 대승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

로 합심하니 하나님이 나아가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리를 숙이

고 들어오는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교회도, 사업 터도, 더 나아가 가정도 마찬

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행동부터 다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처

신합니다. “이것도 내가, 저 것도 내가” 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전체의 유익에 필

요한 부분들을 조용히 채웁니다. 다 모세인가? 다 여호수아인가? 다 아론과 훌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공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굴복해 힘을 합

하면 공동의 적인 아멜렉은 당연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닙니

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부쳐 팔이 내려갑니다. 당연히 홀로는 감당하지 못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각기 모세의 양팔을 올려주니 승리

합니다. 나는 지도자의 약함을 보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있는가? 아니면 그 부족을 나

의 자리로 알고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의 손을 붙들어 주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

을 세우는 것인지 나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지?

고생의 떡을 나눈 후 승리위해 일심으로 연합하여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도록 모세

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잘 있었습니다. 그리 힘들게 출애굽

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보다는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생각만 가득... 아

무런 하나님의식이 방학해 버린 이스라엘 민족... 도무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지났

다고... 어째 하나님 생각이 그리도 까맣게 나지를 않는 은혜 건망증 환자인가? 그런데 

문제는 나도 역시 저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

는데 나는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탈하였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자기 주제파악을 못하고 감 놔라 대추 놔라 너도 나도 나서니 배가 산으로 올

라갑니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숨어있는 교만을 버립니다. 교만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주의 일을 그르치는 원흉입니다. 겸손히 주의 일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우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순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속눈을 밝히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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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은 창조과정

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장

과 2장일 것이다. 성경의 처음 

두 장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

상인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일 뿐 아니라 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

문에 아주 다른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이

상 좋을 수 없었다. 창조주간 

둘째 날만 제외하고 매일 ‘하

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붙어 있다. 과정도 좋았

고 결과도 좋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

이다.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표현

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셋

째 날 뭍이 드러나자마자 하

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

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대

지에 식물들을 종류대로 나타

나게 하셨을 때 또 다시 ‘좋았

다’고 말씀 하셨다. 셋째 날에

만 두 번씩이나 ‘좋았다’고 하

셨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

뻐하셨던 장면들을 보면, 땅에 

빛을 비추는 천체들이 좋았고, 

물 속 생물들과 날개 가진 생

물들이 좋았고, 땅 위의 각종 

동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

았다. 창조의 목적은 지구에 창

조자의 형상이 살도록 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사45:18) 주로 

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좋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둘째 날의 궁창은 지구

의 일부이긴 하지만 물과 물 

사이에 있어 사람이 직접 밟고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

문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아무튼, 창조가 끝났을 때 우

주는 가장 완벽하였다. 이 사

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

을 뿐 아니라 과학 법칙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기

도 하다. 물질에 관한 모든 법

칙들 중에 가장 확실한 법칙인 

열역학 제 1 법칙에 의하면 물

질(에너지)은 저절로 생성되

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기

적이 없다면 물질은 없다. 따

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적을 통해서 즉 성

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

하면 모든 질서는 점점 파괴

된다. 그렇다면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완벽해져야 하고 처음

이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조가 끝났을 때 세

상은 가장 완벽했던 것이다. 

성경은 바로 그 완벽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

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러나 그 완벽했던 창조 세계는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라 무질서해지

기 시작했고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인 노아홍수 때 더욱 

급격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벧

후3:6). 성경의 기술은 이 열역

학 제 2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더 복잡한 생명

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는 진화는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물질적

으로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역학 제 2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

이 무질서해지고 결국에는 죽

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제 2 법칙에 의

하면 모든 것은 점점 파괴될 

것이므로 창조 당시에 그 상태

가 아무리 완벽했다 해도 결국

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여기에 묘미가 있다. 제 2 

법칙의 결과로 파괴되거나 죽

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의 근원인 창조자 하나님의 도

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조된 세상은 창조주 하나

님이 함께 하실 때만 완전한 

세상이었지 창조자 없이 세상 

자체만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

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 사

랑의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가 아닐까? 그냥 내버려 두어

도 스스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

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과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우주

인 것이다. 그 창조자는 지금

도 그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

(히 1:3).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

님 이름에는 여호와(LORD)

라는 호칭이 하나님(God) 앞

에 덧붙여 있다. 창세기 2장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초점

이 맞추어진 창세기 1장의 부

연 설명이다. 여기에 사람과 

창조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여호와(LORD)가 개입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사

랑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

인(LORD)이시지만 사람에게

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

다. 사람 스스로 자원해서 하

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여

기고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는 자기와 같은 성품을 부여하

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도 자기가 주(lord)가 되어 타

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

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당

연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

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욥을 통

해 한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욕

하지는 않지만 창조된 자신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였다. 그

런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

데 무섭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

지 질문들을 통하여 욥의 위치

를 깨닫게 하신(38-41장). 그

때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는데 바로 피조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욥42:1-6). 이때 하나님은 물

질의 복을 갑절로 부어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간의 

본래 위치, 즉 창조자 하나님

과 우리의 주종관계(LORD-

slave relationship)가 재정립

된 사람들이다. 창조자 하나

님은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

하여 다시 얻은 사람들의 주인

과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요

13:13; 18:37). 그러나 그 주

인은 선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

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얻은 사람들을 자기의 백

성이라, 아들이라, 신부라, 친

구라 부르시는 분이다. 그런 

자기의 형상들을 위해 전능하

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였다. 처음이 가장 좋았

다! 그 분이 준비하신 오는 세

상도 흠이 없이 완벽할 것임

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

렐루야!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 당시가 가장 완벽했던 것은 열역학 제 2법칙과 조화 이뤄 

열역학 제 1법칙에 의하면 물질(에너지)은 (창조)기적으로만 생성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7) 
처음이 가장 좋았다! (1)

창조과학 칼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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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재단 USA(전국총회장 

김성웅)과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

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공

동주최한 미주한인 이민112주년 

및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

사예배가 11일오후 6시 윌셔연합

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송규식 목사(미주한인재단 문화

예술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

예배는 민승기 목사(OC교협 수석

부회장) 대표기도, 평택대학교 마

드리갈싱어즈(지휘 김형기 교수)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기동 목사가 ‘연

합의 아름다움’(시133:1-3)이란 제

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은 미

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더 연합하

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기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

셨다”며, “하나님께서는 미주한인

들이 더욱 연합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하나님께 연합

을 기뻐하신다. 매일 은혜를 사모해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있는 미주한

인재단이 돼 하나님 영광돌리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성웅 전국총회장이 환영

의 말씀을 전했으며 박상원 장로(

미주한인재단 명예 전국총회장)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의 축도

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박상원 장로의 사회로 진발레스

쿨 학생들의 댄스 공연, 김창원 선

생의 클라리넷 연주, 한국선교무용

예술원, 열린문 바디워십 아트칼리

지 율동팀이 몸찬양을 했으며 소프

라노 김희우, 테너 이준실, 마드리

갈싱어즈, 테너 엄정행 교수의 공연

이 있었다. 

이날 콘서트는 테너 엄정행, 오위

영, 이준실이 ‘오솔레미오’와 ‘여자

의 마음’을 불렀으며, 청중들의 환

호와 앙코르 요청으로 소프라노 김

희우와 함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

타를 부름으로 미주한의 날 기념콘

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박준호 기자>

대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

장 최해근 목사) 2015년 신년감사

예배와 하례회를 겸한 기도회가 지

난 11일 오후 5시 몽고메리교회(담

임 최해근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최해근 목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성황을 이뤄주신 것에 감사하

며, 앞으로 동포사회와 더불어 협력

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부 감사예배를 겸한 기도회는 

최해근 목사 사회로 박상구 장로(

자문위원) 대표기도와 몽고메리교

회 합창단의 찬양 후 김만우 목사

가 시133:1-3, 아2:을 인용,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는 제목

으로 형제 사랑의 연합성을 강조하

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가진 통성기도는 주은재 

목사(목양교회), 황준석 목사(큰믿

음제일침례교회), 이대우 목사(필

라한빛성결교회), 김성준 목사(사

랑의교회)가 미국과 한국, 북한과 

세계 선교지와 이민사회를 위해 특

별기도를 인도하고 박태문 목사(필

라목사회장) 축도 후 이웅도 목사(

총무) 광고로 마쳤다.

2부 신년 하례회는 김창만 목사

(대내분과위) 사회로 장권일 필라

평통협의회 회장의 대통령 신년사 

낭독 후, 김선훈 목사(직전회장), 안

상익 목사(직전 제2부회장)에 감사

패 전달, 각 봉사단체 인사 소개가 

있었다. 특히 데이빗오 시의원, 필

라기독교방송 박상익 운영이사장, 

김경택 필라체육회 회장들이 찬조 

인사가 있은 후 몽고메리교회서 제

공한 푸짐한 식사로 친교를 나누고 

강승호 목사(홍보분과위원장) 폐회 

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4면에서 계속>

아버지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325년) 아리우스를 이단으

로 규정하였으나 콘스탄티누스 1세

에게 접근하였고 그 후 콘스탄티우

스 2세 치하에서는 전 로마제국을 

지배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

과 동일본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

사본질(Homoiousios)이라고 생각

했다. 이들에게 미혹된 황제로 인해 

정통신앙을 고수했던 알렉산드리아

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교리문제

로 환난을 당해야 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6차에 걸친 추방을 반복

해야 했다. 니케아종교회의에서 가

결한 성부와 성자는 동일본질이라

는 교리를 바꾸어 유사본질로 고치

게 하는데 있어서 아타나시우스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탄생하여 예수님을 낳고 

동정을 지키다가 원죄 없이 승천하

셨다고 믿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

가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언젠

가는 그것이 현실화 될 것이다. 이

런 시대에 우리는 아타나시우스가 

지킨 바른 신앙의 길을 걸아가야 한

다. 6번이 아니라 60번을 추방당하

는 일이 있다 해도 말이다.

콘스탄티누스 2세 역시 아버지

가 그랬던 것처럼 이복형제들을 죽

였고, 친 형제들의 칼부림을 두 눈

으로 목격했다. 중재하고 막았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 많은 죄

를 탕감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신앙

에 매진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 콘

스탄틴 황제처럼.... 권력과 신앙, 그

것은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방정

식 같다.

“연합의 아름다움 이루자”

“동포사회와 협력하는 교협 되자”

이민112주년, 미주한인의날 기념감사예배&콘서트 

필라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기도회 

미주한인이민 112주년 및 2015년 미주한인의날 기념 감사예배와 기념

콘서트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테너 

이준실, 소프라노 김희우, 테너 엄정행, 오위영이 미주한인의날 기념콘서

트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필라교협회장 최해근 목사가 신년하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가주지역에 한인 시니어 인

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생

의 황혼기’에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기

관은 그리 많지 않다. 한인 시니

어들은 부부관계, 자녀와의 갈등, 

건강, 재정, 미국생활 적응 등 각

종 문제들에 매일 부딪치고 있지

만 마땅히 찾아가서 한국말로 하

소연하고 상담 받을 만한 곳이 드

물다.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

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

사)가 2015년을 맞아 다음달 놀

웍 사무실을 오픈하고 사역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 김영찬 목사는 “한인 노

인들이 황혼기에 존경받으며 값

지고 보람된 삶으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

다”며, “미국생활을 하면서 노인

들이 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한인 시니

어들을 주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

는 이 선교회는 웰페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내

가 아니라 이민생활을 하면서 한

인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인 고충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해결점을 찾아주고 있

다. 

이외에 시민권이 없어 정부혜

택을 못 받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

해 매주 토요일 오전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놀웍 사무실이 개

설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

행하며 강사는 시민권 인터뷰 전

문강사인 김성미 씨가 맡는다. 또 

매주 금, 토요일 오후 생활영어교

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성미 강사는 “이번 시민권 인

터뷰 교실과 영어강좌는 한인 시

니어들이 미국생활을 하면서 영

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니어 뿐 아니라 누구든지 동

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효사랑 선교회는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혁 

담당자는 “한국 교회의 초기 선

교사들과 선조들이 고통과 핍박

을 받으며 순교로 신앙을 지켰다”

며,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바

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

의 선조들을 본받아 믿음의 유산

을 물려주는 운동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효사랑선교회 

(714)670-8004 Cell (562) 833-

552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효사랑선교회, 2월 놀웍 사무실 개설 

노년기 부부문제·자녀갈등 상담, 시민권인터뷰 교실 운영 

효사랑 선교회의 김영찬(가운데) 목사, 김영혁 ‘신앙의 뿌리 찾기’ 담당, 김성

미 시민권 인터뷰 담당자 등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

영춘 목사) 학감인 문경환 목사가 

췌장암 투병 중 지난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8세.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장을 

4회 역임한 문 목사는 노회장으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

사)에서 장례예배가 진행됐다.

5일 저녁 장례예배는 뉴욕서노

회장 김영인 목사 집례로, 6일 오전 

발인예식은 문석호 목사, 하관예식

은 강기봉 목사가 집례했다. 조사는 

김혜천 목사, 고인약력 소개는 유한

수 목사가 했으며, 발인예식 조가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재학생들이 

불렀다. 

1946년생인 고 문경환 목사는 

1974년 총신대학과 신대원을 졸업

하고 1976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2년 도미, 1986년에는 훼이스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

았으며, 시카고에서 SFC 대학생 선

교활동을 했다. 뉴욕중앙교회와 뉴

저지사랑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했으며, 2007년부터 동부개혁장로

회신학교 학감을 역임했다. 2008년

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 협동목사

로도 사역해왔다.

유족으로는 방영옥 사모와 1남2

녀, 4명의 외손녀가 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학감 문경환 목사 소천

고 문경환 목사 장례식에서 참관객들이 뷰잉하고 있다.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예년과 같이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회장 김명

옥 목사)는 1월 1일부터 3일간 뉴

욕예은교회에서 신년금식성회를 

열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욜

1:14)라는 주제로 진행된 성회는 3

일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계속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해 첫날 오후 8시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김명옥 목사가 히브리서 

4:12-16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

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명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

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처럼 드러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보

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점검

했다. 설교 후 기도의 시간이 이어

졌으며, 강대상 앞으로 나온 성도

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가

졌다.  

KAPC 뉴욕남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남노회는 지난 4일 오후 뉴욕

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김

재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년

하례 예배는 권영국 목사(뉴욕하

나교회)가 "말씀 관계, 사랑 관계, 

사명 관계"(요21:1-17)라는 제목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2부 하례식에서는 뉴욕중부교회 

당회원 부부가 준비한 정성스런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중부교회 당

회원 부부와 교역자들과 함께 윷

놀이 게임과 그 이후의 푸짐한 선

물을 나눔으로 깊은 연합의 시간

을 가졌다.

KAPC 가든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노회분립 후 첫 신년을 맞아 지난 

5일 오전 11시 뉴욕제일장로교회(

담임 조성훈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조문선 목사는 “희소의 

가치가 큽니다”(눅18:8)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이 시대를 진단하

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

당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가치

가 크다”고 강조하며, 가든노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부탁했다. 

조 목사는 또 “어려운 것을 보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하

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신년에도 사명을 다하

는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미국과 조국을 위

해,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디아

스포라를 위해, 총회와 노회와 지

교회를 위해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한편 신년하례를 통해 "미주한

인예수교장로회(KAPC)"라는 교단

의 이름을 놓고 교단 이탈자들과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 잘 마무리 

됐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PCUSA 동부한미노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

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는 6일 

오전 11시 머릿돌교회(담임 이상

칠 목사)에서 신년하례 예배를 드

렸다.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가 시

편 126편을 본문으로 "광야에 화초

가 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기도에는 김상수 장로, 중보

기도 인도는 김용주 목사가 맡았

으며 윤명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발표한 2015년 노회행사 

계획은 4차례의 정기노회와 4차례

의 중앙협의회 모임, 7월 노회선교

기금 모금 골프대회, 7월 노회연합 

단기선교, 8월 야유회 및 목회자 

위로회, 9월 에녹수양회, 10월 사

모수련회, 12월 노회연합 유스 수

련회 등이다.

KAPC 뉴욕동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노회장 이길호 목사) 

신년감사예배가 지난 8일 오전 11

시 뉴저지 온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휘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 인

도 및 설교는 노회장 이길호 목사

가, 기도 김영일 목사, 성경봉독 이

신권 목사, 광고 이상만 목사, 축도 

황상하 목사로 진행됐다. 

이길호 목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빌1:9-11)이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새해에 목회자들이 기도

와 소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첫째, 

목회자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

며 둘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려

고 애를 쓰고 셋째, 목회자들의 사

역과 개인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

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길호 목사는 지난해 말 담임하

던 주사랑장로교회를 사임하고 롱

아일랜드에 교회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KAPC 뉴욕서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2015년 1월 17일 토요일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www.chpress.net

east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8일(

주)부터 20일(화)까지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상명 목사이며 주제는 “기본 신앙의 정석”. 

▲문의: (718)886-4040 

뉴욕제자들교회 성경세미나
뉴욕제자들교회(담임 라홍채 목사)가 2015년 새해를 맞아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월 5일까

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30분 본 교회(39-50 더글라스톤 파크웨이)

에서 열린다. 강사는 라홍채 목사.

▲문의: (917)968-1024, 588-2934

사역자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욕제자들교회(담임 라홍채 목사)가 청장년 담

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정규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영

어 가능. 

▲문의: (917)968-1024  

뉴욕일원 각 교단 노회 신년하례 예배드리고 2015년 출발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이 12일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담

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신년하례는 교협건물 이전에 초점

을 맞춰 진행됐다.

교협건물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장 한재홍 목사가 목회자 공로상

을 받았으며, 위원으로 활동한 이

대연 장로가 평신도 공로상을 받

았다. 또 장경혜 목사가 총무 및 새

건축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

익 장로가 평신도 부회장으로 교협

건물 이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

사패를 받았다.

이재덕 회장은 이전한 교협건물

을 “뉴욕사회와 뉴욕교계 성지의 

요람”이라며 “건물이전 과정은 전

쟁을 방불케 할 정도였지만 기적

적으로 일정을 맞춘 것은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

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협건

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하나

님과 여러분의 것이므로 많은 협

력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통성기

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이종명 목사(부회장) 인

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이사장), 찬

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이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 봉헌기

도 박영진 장로(평신도 부회장), 축

도 송병기 목사(증경회장)의 순서

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건강의 축복"(출

15:2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

건강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 △즐

겁게 살자 △쉼이 중요하다 △음

식을 구별하라. 하나님은 이미 있

는 질병도 치유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를 믿고 새해에는 건강하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

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

고 강조했다.

하례순서에서는 손세주 총영사(

뉴욕총영사관), 민승기 회장(뉴욕

한인회), 이병준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 회

장), 김종규 장로(한기연 사무총

장) 등이 내빈 축사를 했다.

이날 교협 주소록과 수첩이 배부

됐으며, 41회기 주요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연례적인 사업 외에 △5

월 중국 선교지 탐방 △9월 한국성

지순례가 예정돼 있다. 또 이상호 

이사장은 이재덕 회장에게 후원금

을 전달했으며, 뉴욕교협은 이웃사

랑실천을 위해 모금한 6천달러를 

20개 단체에 3백달러씩 성금을 전

달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

는 11일 오후 5시 뉴욕천성장로교

회(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신년하

례예배 및 임시노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유한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장근 목사, 설교 김영인 목사("은

총과 간구하는 영", 슥2:10-13:2), 

축도 이승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

됐다.

2부 임시노회는 열고 든든한교

회 안건을 다뤘다. 임시당회장 정

관호 목사의 사퇴청원을 만장일치

로 받고 새 임시당회장에 김장근 

목사를 선출했다. 김장근 목사의 

임시당회장 기간은 새 담임목사 

청빙까지로 한정했다. 

또 지난 KAPC 총회에서 뉴욕서

노회 수습위원으로 파송된 조영길 

목사가 든든한교회 세상법정 소송

과정 등에서 월권을 했다며 총회 

상설재판국에 고발하기로 만장일

치 의결했다.

KAPC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손한권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신년하

례와 아울러 75회 제 1차 임시노회

를 열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

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예배는 문

종은 목사의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성경봉독 윤영환 목사, 설교 

손한권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광

고 문종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손한권 목사는 “복음”(눅4:16-

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님도 유대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

셨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

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충

만하며 세상적 환경을 계산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유감

없이 복음만 전하는 2015년이 되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무처리는 퀸즈장로교회로

부터 장로 4명 증택 청원과 예사랑

교회(담임 손한권 목사)로부터 장

로 2명 증택 청원을 통과시켰다.    

노회원들은 퀸즈장로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에 이어 시찰별로 윷

놀이를 하며 친교를 나눴다. 
<유원정 기자>

뉴욕일원의 각 교단 노회들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 예배를 드
렸다. 신년하례 예배는 오순절 교단인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3일
로 제일 먼저 드렸으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4일(뉴욕남노회), 5일(
가든노회), 8일(뉴욕동노회), 11일(뉴욕서노회), 그리고 12일(뉴욕노회) 
노회별로 드렸다. 또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6일 등 대개 첫 
주에 드리는 노회가 많았다. 노회원들은 예배 후 친교를 나누며 2015년
을 축하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의 시간도 가졌다. 각 노회 신년하례예배
를 빠른 날짜별로 게재한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의 개 교회들도 2015년 1월 1일 혹은 첫 주일인 4
일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교회들은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
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으며 떡국잔치를 벌였다. 또 특별새벽기도회
와 금식성회로 믿음이 넘치는 새해를 준비하기도 했다.

뉴욕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를 마치고 노회원 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가든노회

뉴욕교협 신년하례에서 20개 단체가 이웃사랑실천기금을 받았다.

뉴욕남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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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10기 모집 
미주예심전도대학 새해를 맞아 제10기를 모집한다. 개강일은 

1월 27일(화) 오전 9시30분. 13주에 걸쳐서 쉽고 재미있게 강의

되는 전도대학은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매력을 느끼

는 전도”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장소는 남가

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habra)

▲문의:(714)401-9874 

제13기 독수리예수제자훈련학교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YWAM NASA Window Mis-

sion Alliance, 대표 김영환 목사)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

전’이라는 주제로 BEDTS(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for Businessman, BEDTS)를 1월 25일(주) 저녁반, 28일(오전

반)을 시작으로 16주간 동안 진행한다. BEDTS는 예수전도단

의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직장인과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한 예수제자훈련프로그램이다. 장소는 저녁반(만나교회, 433 

S. Normandie Ave., Los Angeles), 오전반(생수의강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이며 학비는 7백달러. 원서는 

www.ywamnasa.org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213)760-0099정한두 간사, (626)628-7429유혁 간

사

미서부노회 목회자 장학금 전달식
예장합동 미주서부노회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오

는 20일(화) 오전 11시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거

행한다.

▲문의: (213)820-0003

‘2015 Fuller 한인동문회 Overnight Family Retreat’ 
‘Fuller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주최 ‘Fuller 한인

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주관으로 18일(주)과 19일(

월) ‘Fuller한인동문회Overnight Family Retreat’을 Miracle 

Springs Resort & Spa(10625 Palm Dr., Desert Hot Springs)

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가족당 40달러, 개인 30달러이며 참가대

상은 Fuller한인동문 및 2015년 졸업예정자. 1월 12일까지 사

전예약해야 한다. 

▲문의: (951)704-6087, 312-9784, (949)468-9960 

미주교회연합 기도성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 미주

교회연합 기도성회가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로 은혜한인

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22일(목)부터 25일(주)까지 개최된

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정인수 목사(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김남수 목사(뉴욕프라미스교회)이며 일정은 22

일(목) 저녁 7시30분, 23일(금) 오전 5시30분, 저녁 7시30분, 24

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5일(주) 1, 2, 3, 4부 예배시간.

▲문의: (714)446-6200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집회&세미나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찬양사역자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집회 및 세미나를 16일(금)과 17일(토)에 개최한

다. 찬양집회는 16일(금) 오후 8시, 찬양세미나는 17일(토) 오

후 7시30분.

▲문의: (714)356-5316이배원 목사 

미주갈멜산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미주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3123 W. 8th St. #210, 

LA)은 신년축복기도성회를 오는 22일(목)부터 2월5일(목)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미주갈멜산기도원 담임인 조성근 목사이며 

시간은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주일성회

는 없다.

▲문의: (213)382-1450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이영선 단

장이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선임된 

관계로 신임단장에 이종희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이종희 단장은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그리고 사회복지대

학원에서 장애인복지 전공으로 사

회복지석사(MA of Social Work)

를 취득했다. 현재 풀러신학대학원

에서 목회학박사(D.Min.)과정을 밟

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5

월까지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으

로 사역했고, 2008년 5월부터 현재

까지 남가주밀알 전임단장으로 장

애인을 비롯한 밀알가족을 섬기고 

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취임식

은 오는 

1월 25일

(주) 오후 

4시 오렌

지카운티

한인교회

(담임 남

성수 목

사 14381 

M a g -

nolia St, 

W e s t -

minster)

에서 갖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657)400-9570, 

(714)893-1652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평택대학교 마드리갈 싱어즈 미국 LA 신년음악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이임 및 명예총장 취임 예배가 미주감신대

학교에서 열렸다

전임 이영선 단장은 미주밀알 총단장으로

남가주밀알선교단 신임단장에 이종희 목사 

평택대학교(총장 조기흥 박사) 

마드리갈 싱어즈(지휘 및 단장 김

형기 교수)의 LA신년음악회가 10

일 저녁 7시30분 동양선교교회(담

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김형기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음악회는 △합창 △여성합창 △앤

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들로 엮어진 

뮤지컬 메들리 △세계의 민요 △은

혜의 찬양 △한국민요 등의 섹션

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별히 그동

안 타운 및 한인커뮤니티에서 연

주됐던 정적인 합창음악과는 달리 

지휘자와 단원들이 무대전체를 사

용하고 각 섹션사이를 잇는 퍼포먼

스를 보여주는 동적 공연을 펼침으

로 뮤지컬을 보는듯한 신선한 느낌

을 줬다. 

김형기 교수는 “마드리갈싱어즈

는 지난해 3월14일 창단돼 9월부

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미주한인

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은 소중한 추

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음악

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조기흥 총장은 “연주회하기 전 

미주한인의 날을 맞이해 대형태극

기가 펼쳐지고 애국가를 부를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저희 학교가 

한인들을 위해 작은 위로를 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공연을 시발점

으로 많은 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드

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

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교 이사장 이필재 목사는 “비

가 오는 가운데 찾아와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평택

대학교는 103년전 예일대학을 세

우고 총장이 된 아브라함 피어선의 

9대 후손인 A. T. 피어선 목사가 세

운 학교다. 현재 5천명이 되는 종합

대학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처음으

로 LA를 방문하게 됐다. 해마다 이

곳에 방문해서 연주회를 가질 것이

다. 2015년 하나님의 큰 축복 받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보

람되고 행복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2015년 시무식이 7일 오전 

10시30분 소망홀에서 열렸다. 이

날 소망소사이어티 홍보대사 3명(

유태윤, 김병희, 이범영)에게 대통

령 수여 봉사자 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Gold)

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또 1년간 일정 이상의 봉사시간

을 채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금, 은, 

동상 중 5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

을 가진 세 홍보대사 모두 금상과 

배지를 받았으며 소망소사이어티 

주제곡 ‘아름다운 삶 위하여’를 작

사, 작곡한 주혜미 사역부장에게 감

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경철 목사의 사회와 이중열 이

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라팔마연합

감리교회 김도민 목사는 새해를 맞

아 마음의 다짐과 감동을 나누는 말

씀을 전하며 소망의 사역을 축복했

고, 주혜미 사역부장은 2014년의 

만남 중 특별히 감동적인 사람들과

의 사진을 소개하며 2015년 사역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나눴다.

유분자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진 현 시대에 소

망소사이어티는 연장자 사역을 위

해 더욱 힘낼 것”이라며, 그동안 함

께한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시무식과 식사 후 참석자들

은 버켓리스트 작성, 타임캡슐 담기 

등 나눔의 시간을 통해 새해의 소망

과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무

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지난 12월 24일 미주감리교신학

대학교(미주감신)는 한기형 총장 

이임 및 채의숭 명예총장 취임 예

배를 드렸다. 80여명의 교수, 교직

원 및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

석한 예배는 강성도 학장의 사회로 

정래신 미주연회 대표의 설교, 이임

총장의 이임사와 취임 명예총장의 

취임 인사, 윤일흠 원로목사의 축도

로 진행됐다.

미주감신을 이임하는 한기형 총

장은 학교가 어려운 시기에 동산교

회 건물을 제공했으며 이사장과 총

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A.B.H.E인가

와 B.P.P.E 승인을 얻어 학교가 갖

춰야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헌했

다. 

채의숭 명예총장은 취임사를 통

해 “앞으로 미주감리교신학대학이 

자체 교사와 기숙 시설을 마련해 

제3세계의 신학생들과 중국의 무

한대학 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

도를 심어주는 글로벌 신학교로서

의 차별화된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미주감리교신학대학>

평택대 마드리갈싱어즈 미국LA 신년음악회

소망소사이어티 2015 시무식

한기형 총장 이임, 채의숭 총장 취임

이민자들에 기쁨을...전 무대사용 동적 공연 

홍보대사 3명 대통령상 및 금상 전달

미주감신 총장 이임 및 명예총장 취임 예배
새 신임단장 이종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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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측 신도들이 예장합신 신년하례예

배에서 밀가루를 투척하는 등 난동

을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예장합신 관계자는 7일 “신씨측 

신도 200여명이 전날 오전 9시쯤부

터 총회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둘러쌌으

며, 오전 10시50분쯤 신도 10여명

이 신년하례예배 장소로 들어와 갑

자기 임원, 전 총회장, 상비부장 등 

70여명에게 밀가루를 뿌렸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측 신도들이 ‘

합신 목회자들은 사과하라’ ‘왜 우

리가 이단인지 밝혀라’ 등을 외치

며 난동을 부렸다”면서 “불법시위

는 오전 11시10분쯤 경찰이 투입되

면서 진압됐으며, 난동을 부린 신도

들은 혜화경찰서로 연행됐다”고 덧

붙였다. 예장합신은 불법 시위자들

이 경찰에 연행된 뒤 신년하례예배

를 진행했다.

교단은 이번 사태에 따라 당분간 

총회사무실을 폐쇄키로 했다. 우종

휴 총회장은 “교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예배를 막고자 난동을 

부린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행

위”라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

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총

회장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당분간 총회사무실을 폐

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합신은 지난해 9월 제99회 

총회에서 신씨측이 성경을 자의적 

비유풀이로 해석하고 왜곡한다며 

이단판정을 내렸다. 예장합신은 “

신씨는 시대를 구약의 절기에 맞춰 

재해석하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

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목

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고 가

르치고 있다”면서 “자신만이 이 시

대에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때를 따

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고 주장하

며 자기 우상화를 꾀하고 있다”면

서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

부했다.

경찰은 예배 현장에서 난동을 부

린 신도 3명을 집시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해까지 총 170개국, 2만6677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13년보다 932명 증가한 수치

로 최근 1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 

증가폭으로는 최저다. 또 선교사들

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계속 파

송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근

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8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산돌중

앙교회(신동우 목사)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교사 파

송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집계는 

KWMA 소속 136개 회원 교단·단

체를 비롯해 비회원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노회나 개교회가 파송한 선

교사들은 제외됐다. 

한국교회는 2011년 2만3331명, 

2012년 2만4742명, 2013년엔 2만

5745명을 파송했다. 매년 1000-

1400명씩 증가하다 2년 전부터 증

가세가 줄기 시작했다. 증가세 둔

화는 최근 경제위기를 비롯해 젊은 

세대 선교사들의 감소 등도 작용했

지만 파송수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

도 큰 이유로 나타났다.

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1000명 미만대로 증가했다고 한

국 선교가 하향선을 타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해마다 파송 

선교사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등이 

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WMA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는 모두 교

단선교부로 조사됐다. 예장합동

(GMS)과 예장통합, 감리회선교국

으로 나타났으며, 교단 선교부보다

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

히 인터콥이나 GP선교회, 바울선

교회 등 토종 한국 단체는 꾸준히 

증가해 인터콥의 경우 2013년에 

비해 100명이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선교사들

이 많이 파송된 상위 10개국에 절

반 이상인 54.1%의 선교사들이 몰

려 있어 더 많은 미전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상위 10개국은 동북아X국

을 비롯해 미국 필리핀 일본 남아

시아I국 태국 동남아시아I국 캄보

디아 러시아 독일 순이다. 특히 캄

보디아의 경우 지난해까지 720명

이 파송돼 2013년보다 117명이 증

가했다.

조사에서는 개신교인이 전체 인

구의 10% 이상 되는 복음화지역에 

1만1509명이 파송돼 KWMA가 전

략적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필요

한 선교사 수를 이미 넘었거나 육

박했다. 반면 미전도지역에는 여

전히 선교사가 모자라 기독교인이 

0-5% 미만 지역에는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의 10분의 1 수준만 

활동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로 동북아시아(6499

명)와 동남아시아(5346명)에 집중

돼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

담소는 교회분쟁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정전횡’으로 문제

가 생긴 교회나 기관이 가장 많았

다고 8일 밝혔다. 교회문제상담소

는 지난해 대면·전화·이메일 등으

로 실시한 상담 131건을 분석, 분쟁 

원인 170개를 추려냈다.

상담사례 중 ‘재정전횡’이 원인

이었던 경우는 대면 13건, 전화 32

건 등 총 45건이었다. 교회문제상

담소는 “재정이 불투명하거나 배

임 혹은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 교

회분쟁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며 “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

한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

고 있는 점도 재정전횡 관련 상담

이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회분쟁의 원인은 목회자와 관

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회

자의 ‘독단적 운영’으로 상담을 한 

건수가 대면 9건, 전화 28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3위는 ‘교회세

습’, 4위는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5위는 ‘설교 표절 등 목회자 윤리’

가 차지했다. 전체 131건의 상담건

수 가운데 목회자와 무관하게 교회

분쟁이 생긴 경우는 11건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문제상담소는 분쟁 원인이 

담임 목회자에 집중되는 이유를 ‘

권력’에서 찾았다. 교회문제상담

소는 “상담 주제 대부분이 담임목

사와 관련돼 있다”며 “한국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담임목사의 영

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목회자의 ‘

불통’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상담을 한 사람들의 직분은 집사

와 장로에 편중돼 있었다. 직분을 

밝힌 51명의 내담자 가운데 집사 

19명(37.3%), 장로는 13명(25.5%)

으로 둘을 합하면 절반이 넘었다. 

목회자(8명)와 청년·평신도(7명), 

권사(4명)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집사와 장로가 

교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면서 상담

을 신청하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상담 초기부

터 사회법정에 고소·고발할 생각

을 갖고 있거나 이미 고소·고발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충분한 상담과 자체해결과정을 거

쳐 교회 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사법조치가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상담자 중 

직무정지가처분이나 공동의회결

의무효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준비

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다”

며 “교회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

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

면 사회법에 호소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총 7곳으로부터 류광수(다

락방),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

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1월 2

일자 29면 참조). 

한기총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한 

교단 및 단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총

회장 한상훈 목사), 예장통합(총회

장 정영택 목사), 월간 현대종교(소

장 탁지원)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예장예장개혁 교단을 제외한 나머

지 6곳은 모두 한기총 비회원 교단 

및 단체다. 

한기총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

온 곳 가운데 3곳은 (이단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나머지 4

곳은 이의제기 성격의 (해당 교단 

및 단체의) 자체 입장을 표명했다”

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오는 27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의제기 건을 보

고한 뒤 향후 처리 절차 등 세부 사

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기총은 

지난해 11월 한국교회의 연합·일

치를 위해 회원교단 중 이단 시비

가 있는 류광수,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해 연말까지 이의를 접수하기로 

하고 교단과 교계 단체 등 250여곳

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장 백남선 목사)은 6일 서울 강남

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신년하

례예배를 드리고 총회화합과 투명

한 교단 운영을 강조했다. 메시지

를 전한 백남선 총회장은 “총회장 

취임 후 총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면서 “옥광석 동도교회 목사에 대

한 근거 없는 비판과 노회 면직을 

인정하지 않고 옥 목사와 동도교

회가 총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준 것 등은 이런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총

회장은 “올해도 문제를 수습하고 

건강하게 교단을 세워가는 데 주

력할 테니 힘을 보태 달라”고 부

탁했다. 

장차남 전 총회장은 “교단이 시

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신학적 정

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의식, 공교

회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연합운동에도 참

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에는 서기행 전 총

회장, 김재호 총회세계선교회 이

사장, 김종준 총신대 운영이사장, 

민찬기 기독신문 이사장 등 교단 

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창수 총무는 총회본부 직원들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

해 모금한 1200만원을 백 총회장

에게 전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장 우종휴 목사)도 이날 서울 종

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

관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다. 우종휴 총회장은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밤의 한 순간 

같다’는 시편 기자의 지적처럼 위

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

는 미미하다”면서 “거룩하신 하나

님만 바라보며 개혁의 기치를 높

이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

자”고 당부했다. 예배에는 박병식 

권태진 김정태 이선웅 전 총회장, 

안만길 부총회장, 박혁 총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 장종현 목사)도 백석학원 산하 

4개 대학(백석대, 백석문화대, 백

석예술대, 백석신학)과 5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신년예배 및 시

무식을 개최했다. 

최낙중 해오름교회 목사는 설교

에서 “백석교단이 급성장하고 있

지만 성장에 도취되기보다 초심

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총회와 학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2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가안보

와 복음화, 백석학원과 산하 기관, 

총회 성장발전과 화합, 노회와 교

회의 부흥, 총회회관 건축 등을 놓

고 합심 기도했다. 이 자리엔 장종

현 백석대 설립자, 양병희 한국교

회연합 대표회장, 유만석 한국교

회언론회 대표, 최갑종 백석대 총

장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신웅 목사)는 지난 3일 서울지

역남전도회협의회(회장 신자룡 장

로) 주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에서 신년하례회 및 기도회를 개

최했다. 이신웅 총회장은 “어떤 고

난이 닥쳐와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리

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

람들”이라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

는 성결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

날 예배에는 부산 동광성결교회에 

출석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등 500

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

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교단발전과 

성결성 회복 등을 위해 간구했다.

한편 새해를 맞아 주요 교회연

합기관과 교단들이 구랍 31일 일

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들은 특히 광복·분단 70주년인 새

해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

해 기도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

장 이영훈 목사는 새해 한국교회

의 연합과 일치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목사는 “광복 70

주년이 되는 새해에는 우리 민족

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

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으

로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가고

자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철

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한국교

회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

록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보수

와 진보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

하고 화합하는데 매진할 것”이라

고 약속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

희 목사는 “새해가 됐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화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님께

서 이웃을 찾아오셔서 고통과 좌

절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

남북이 더 이상 소모적인 무력 대

결을 끝내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

가 됨으로써 하루속히 평화 통일

을 이루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했

다.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자”며 “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

체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미자

립교회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자”

고 간구했다. 이어 “남북통일이라

는 민족 공통의 목표에서도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하며 용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장통합 총회장 정영택 목

사는 “2015년에는 북한 땅을 비

롯해 전쟁 기아 질병 가난으로 허

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평화 통일을 위한 화목

제물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으로 역

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교회로 자

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짐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윤재 목

사는 하나 된 교회의 필요성을 역

설했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가 하

나의 민족교회로 나아갔던 시절에 

국민적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3·1

운동 등 역사의 선두에 섰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교회가 화평하

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신

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과 사

귐·동행을 통해 개인과 교회 모두 

예수님을 닮는 한 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문화 목회’ 본격 준비해야

=경기도 하남 ㈔국제외국인센터 

이주민 한국어 교실은 지난달 75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중국 일

본 베트남 태국 등 10여개국 출신

의 이주민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센터를 설립한 김찬호(올네이션

처치) 목사는 5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

면 오는 3월 개강하는 한국어 교

실 수강생은 지난해보다 10% 가

까이 늘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

문화가정의 증가는 곧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와 직결된다. 

사회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3

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5만5780명

으로 2009년(2만6015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수(한국학생 포함)는 13% 감

소했다.

현장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다

문화 목회를 적극 준비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한다. 장훈태 백석대 교

수는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그 자

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가치관

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목

회자가 ‘다문화’에 대해 성경적으

로 어떻게 적용하고 설교하며, 성
도들을 양육해야 할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년째 다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는 유해근(서울외국인근로자선

교회) 목사는 “교회의 다문화 사역

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

이 되고 있다”면서 “교사와 성도들

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적응 교육

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스마트 미디어, 전도 핵심 수

단 부상=통계청에 따르면 스마

트폰 이용률은 2010년 3.8%에서 

2013년 68.8%로 급증했다. 특히 

20∼30대의 이용률은 95% 이상이

었다.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꼴(21.2%)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SNS는 다음세대를 대상으

로 한 효과적인 전도·선교 수단으

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선교신학

회 회장 전석재 백석대 교수는 지

난달 개최한 포럼에서 “SNS를 활

용해 미래 세대와 접촉점을 구축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복음을 제

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의 위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일례로 유기성(선한목자교

회) 목사나 김동호(높은뜻연합선

교회 대표) 목사는 대표적인 ‘페이

스북’ 스타다. 각각 ‘친구’ 숫자가 

수천-수만 명에 이른다. 이들 목사

는 수시로 성경과 목회, 간증, 일상

생활 등의 글을 올려 공유하거나 

토론하며 젊은이들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사역은 

지역교회가=취업 봉사활동 등 노

인의 참여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

한 ‘사회적 고립 비율’(2013)을 보

면 4명 중 1명꼴(25.9%)로 ‘고립’ 

또는 ‘거의 고립’ 상황이었다. 고립

은 사회적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

를 말한다. 특히 85세 이상은 이 같

은 비율이 39.0%로 나타났고, 미

혼자 집단은 절반 이상(55.7%)으

로 치솟았다. 

손의성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

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목회 없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도 없을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지자체)가 돌볼 수 없는 

처지의 계층, 즉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계층은 충분히 지역 교회의 

사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지자체와 교회 간 공조 등을 통

해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개국 평균(30.1%)보다 낮았다. 

김선일 웨스터민스터대 신대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

화되고 ‘각개전투’로 살아가는 시

대로 접어들면서 타인에 대한 신

뢰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 교회는 주민의 일

상으로 뛰어들어 지역 공동체들

과 연대하며 소통의 중심이 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

다. 교단 지도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올 한 해 교단 정체성을 회복

하는 데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와 총회·신학대 발전, 

세계선교를 위해 간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축약하고 있다. 인구를 비롯해 교육과 노동, 문화와 여

가, 안전,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 가운데 목회와 선교, 성도 양육 등 교

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 목회자와 신학자의 시각에서 다

시 들여다봤다.

은혜로교회 신도 200여명 밀가루 투척 난동

KWMA집계, 10년새 증가폭 최저…질적 변화 요구돼

교회문제상담소, 작년 상담내역 분석결과 발표

한기총, 1월 27일 총회에서 향후 절차 논의키로

“2015년 교단 정체성 회복에 주력”

분단7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

다문화·노인·SNS 목회…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2013년 현재 다문화 학생 5만5780명으로 4년새 배 증가

예장합신 신년예배 이단 규정 세력 난입

2014년 파송 선교사 170개국 2만6677명

교회분쟁 가장 많은 이유는 ‘재정전횡’

‘한기총 이단 해제 이의제기’예장통합 등 7곳으로주요 교단·단체 신년하례예배 및 신년메시지

‘교회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동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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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 세상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

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다. 

거친 세상, 도전하는 세력에 하나

님의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

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지 어언 

2014년이 되었다. 초대 안디옥교

회를 발원지로 그간 교회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타민족 선교를 

이루어왔다. 소아시아와 로마로 

그리고 서유럽을 통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로 복음이 확장되었으며 

이제 아시아에서 치열한 영적 전

투가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그 찬

란했던 초대교회와 서구교회가 지

금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의 한 때 사명을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생물학적 전철을 

밟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

인가? 만일 아니라면 왜 역사적 족

적을 남겼던 수많은 교회들이 자

취를 감추었는가? 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

을 전하는 수평적인 세계선교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

수하는 수직선교는 실패했는가?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를 잃어버

리고 신약의 지상명령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한국선교는 더 이

상 서구가 깔아놓은 수평선교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한 기존의 수평선교를 

지속하되 가정을 통한 수직선교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

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

는 서구교회 궤적을 따라 쇠락해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증상이 도

처에 나타나고 있다.

1. 문제의 진단

교회사를 보면 한 때 흥왕하던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

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일반적

으로 교회는 발아, 성장, 개화, 결

실, 쇠퇴,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은 보통200-300년을 주기

로 한다. 한 교회가 성장, 개화, 결

실기에 들어서면 타 지역에 복음

을 전하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리

고 새로이 복음을 받은 교회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은 후 소리 없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왜 교

회가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흥망

성쇠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회가 시대마다 부흥하고 쇠퇴

한 데에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

이 있다. 선교학자 Herbert Kane

은 북아프리카 교회가 몰락하고 

이슬람화한 원인을 정치사회학적

과 선교학적으로 해석했다. 

Charles J. Speel은 정치와 종교의 

합 작 품 인  ‘ 반 달  아 리 안 주

의’(Vandal arianism)라고 분석했

다. 또 다른 흐름은 교회의 흥망성

쇠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나 역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사람

도 있다. 이것은 복음의 서진론으

로 전개되며 장차 Back to 

Jerusalem 운동으로 종결된다는 

견해이다. 아무튼 여러 이론들이 

의미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

나 근본 해답은 될 수 없다. 

 
2. 역사적 예증

교회는 원론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세상

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신약교회가 오래 가

지 못하고 안개처럼 소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순전히 인간의 오류 때문이다. 그

간 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오로지 수평적 선교에 치중해왔

다.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처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수직

선교를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았다 해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남을 살리는 선교는 큰 업적을 남

겼지만 불행히도 모 교회는 세월

과 함께 없어졌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4,200년 동

안 나라 없이 유랑하며 모진 핍박

가운데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다. 

헌데 이스라엘은 장구한 세월과 

고난에도 세대 차 없이 살아남았

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영적 공동

체를 이루며 말씀전수가 되어왔

다. 그들의 생존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수직선교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다.

 
3. 구원의 계획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래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

다. 하나님께서는 창 3:15절에 약

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야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다(창

12:1-3; 마1장). 그래서 마태복음 

1: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

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

이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

로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다(창

18:19).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

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정

한 때에 오실 수 있었을까?  

 
4. 두 명령의 상호성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

시기 위해 두 가지 지상명령을 주

셨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초림 메

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초림하신 예수

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구

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전자가 ‘

쉐마’에 기초한 가정사역의 사명

이라면, 후자는 교회공동체가 해

야 할 이웃전도와 세계선교의 사

명이다. 전자는 부모가 가정이라

는 성전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

육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면, 후자

는 목회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이웃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이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혈통적 유대

인을 중심으로 한 가정사역이 본

질이라면(창18:19; 신6:4-9), 신

약의 지상명령은 구원받은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역이 본질이다

(마28:19-20, 행1:8). 전자가 수직

전도라면 후자는 수평전도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선교

는 잘했지만 수평선교를 못했고 

기독교인들은 수평선교는 잘하지

만 수직선교를 못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해답

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배우고 기독교인들

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자녀들을 제자 삼아 말씀을 전수

할 수 있는가를 배우면 된다. 전자

는 구원사적 접근이고 후자는 교

육신학적 접근이다. 

 
맺는 말

초대교회 죽었다. 유럽교회 다

수가 죽었다. 미국교회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 죽기 시작했다. 교

회가 이렇게 일정기간 역할을 하

다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

은 선교학의 부재다. 지금까지 선

교신학은 사마리아나 땅 끝이라는 

수평적 선교에만 귀착되어왔다. 

그러기에 수직선교를 간과하게 되

었고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역사

의 장에서 사라져 갔다. 

수직선교가 없는 수평선교는 힘

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

리 교회가 자손 대대로 말씀을 대

물림 하는 수직선교의 기초 위에

서 열방을 향한 수평 선교가 진행

되어야 한다. 성령의 촛대는 결코 

지역을 바꾸어가며 교회를 쓰신다

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무

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 때문 파

생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합리화하는 신학을 과감히 배격해

야 한다. .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기독교 선교의 두가지 축

선교의 창 (23)

왜 초대교회는 세계선교에 성공했으면서 2천년간 살아남지 못했는가? 어떻게 유대

인은 4천년간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는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교계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많은 목회

자들이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으나 그 자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교단적인 차원에 대책도 없으니 심각한 일

이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작금의 어려운 교회의 사정은 그 원인을 

경제 사정이 나빠서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

국교회는 그 모습이 서구화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여가문화도 

발달하고 또한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 출석하

는 것 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자연히 교회 예배 출석수가 감소하고 분주한 사

회 환경으로 전도 역시 힘들어지며 이런 요소들이 교회 재정 압박

으로 이어져 교회의 외적 위기요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도 교회가 그 맛을 잃고 결집력이 둔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위기의 

요인으로 주목된다.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 교계지도자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 사랑과 봉사, 연합과 일치를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선행과 성화를 또 하나의 대

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밖에서 교회의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이들

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동아논평(2011.4.25)에서 한국교회가 “위기

를 타개하는 길은 종교적 가치의 회복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 교회

가 집착해온 물질 명예 권력 등에서 탈피하고 대신 세상 사람들에

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교회가 종교적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본질을 상실 하고 있으며 존재 이유를 잊고 비본

질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 결과로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입맛 까다로운 성도들은 이런 교회를 떠나고 기성 성도들은 무기력

화 되어 교회가 그 존재 가치를 잃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

해 사회의 지탄을 받아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라이트(N. T. Wright)도 “선교는 교회

가 존재하는 이유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교적 교회운동의 창시

자로 알려진 레슬리 뉴비긴(Lessli Newbigin)의 견해와 같이 ”교회

는 선교적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는 예

수님의 선교로 탄생하였고 선교사들의 선교로 탄생하였으므로 교

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그 존재목적도 선교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

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선교와 전도는 그 형식

에 차이 있을 지라도 내용과 목적이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이해

하여야 한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목적과 존재 

이유를 찾아서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여 위기시대를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에 부끄럽지 않

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며 소금이 그 맛

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선

교적 사명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역시 각자 위

치에서 맡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며, 이러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

가 건강하게 되며, 건강한 교회가 그 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

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오

늘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추진력을 얻어 그 난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위기의 교회와 선교 

선교 칼럼

김호동 목사
(GMS 선교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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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샘 쉼터교회 2015년 (

말씀)표어-시편 67편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

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

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

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

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

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

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

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

님을 경외하리로다 

“생명샘 쉼터”사역보고

 

1. 2014년 5월과 6월 사이

에 귀국 및 수영로교회 방문: 

같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사도행전 묵상을 통

해 초대교회에 일어난 다락방 

기도회 중심으로 혼합일체의 

사역을 하게 인도했습니다. 선

교센터 “엘레브”에서 임훈철/

산드라 선교사 부부는 혼합일

체의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

다. 결국 21세기에도 이러한 

운동이 중남미에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2. 교회 활동: 

선교지 아르헨티나 멘도사

에 도착하여 이러한 비전을 성

도들과 협력 교회들과 나누고 

다락방의 영성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매주일설교 “요한복음 강

해”, 주간묵상 5월-10월 사도

행전, 11-12월 로마서, 주간 

평균출석 25명, 특별집회 때 

50-60명, 어린이 3명, 청년부 

5-10명. 주간 사랑방 모임 3곳 

계속 출석인들이 늘고 있습니

다. 

▷2014년 후반기 전도대회 

2회: 1)2014년 9월20일, 주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새신자 

참석 35명 2)뽀뜨레릴료 선교

센터 2014년 11월23일 주제 “

거듭나야 하리라” 새신자 참석

인 40여명. 

▷시내 모임장소가 협소해

서 내년에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합니다. 

▷페루 피우라 협력 교회 3

곳 대척지는 크게 발전하고 있

습니다. 

▷멘도사 후안 목사님 교회

는 3곳 지교회와 협력하고 있

습니다. 특히 지도자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3. 노년호스피스 사역: 

▷노년봉사 활동은 계속 정

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노인가정 심방/케어와 양

노원 병원(Hospital Noti)을 

방문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 전도사와 루이

사 성도님은 국가에서 교육하

는 호스피스학교에 수학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2-27일: 

라 파스 볼리비아 성서공회에

서 추진하는 집회에 “노년층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라는 제목

으로 산드라 선교사/아멜리아 

전도사/루이사 성도님이 단기

선교로 갔다가 무사히 귀국했

습니다. 대회장 마세도니아 프

리아스 회장을 통해 볼리비아 

대통령궁에 초대 받고 “신화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

을 정부요인 6명에게 전했습

니다. 볼리비아 기독교 대표들

에게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

진다” 정필도 목사님의 책 10

권과 이용걸 목사님의 “여호수

아 강해” 책을 10권 전했습니

다. 

4. 볼리비아 사역(선교센터 

구입): 멘도사에서 50분 거리

에 있는 뽀뜨레리료스의 살또

지역(부지 3.700m2, 건물 6개, 

식당, 부엌, 수영장, 적은 호수 

등) 10월 말에 인수하여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

락하신 부지는 너무나 아름답

습니다. 

▷2015년 선교센터 수리(전

기, 가스, 상수도/하수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산지기(

관리인)를 구해야 하고, 담장 

수리 등으로 치안 보안장치와 

관리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통해(2015년 

사역계획) 목회자, 교회 봉사

자, 단기선교 팀, 청소년 지도

자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범 교회 지역 활동. 

▷선교센터 옆에 땅 매입 계

획: 2200m2 가격 약 5만불, 비

닐하우스와 센터의 부대시설

을 위해 

▷아르헨티나중앙교회 스타

렉스 2002년형 기증: 수리비 

필요 약 2000불. 

임훈철/산드라 선교사 올림 
hoonchelrim@gmail.com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며, 평안하시지

요?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

원해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

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책임

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감사!

1. 2015년 첫 주일, "쇼&빌라고샤그(소금

과빛)교회" 10주년 감사예배를 새 성전에

서 드렸습니다. 처음엔, 2003년 부활절부터 

"셔셔디 커뮤니티교회"를 개척했는데, 2004

년 겨울 금식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

뻐하는 금식은..."(사58장)의 말씀을 깨닫고, 

새 미션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숙자들을 위한 거리교회로 10년

간 남부역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급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에서 예

배와 영성훈련, 재활을 돕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월요일과 화

요일 거리교회는, 계속 남부역과 허타르 역

에서 영육간의 급식사역 합니다.

2. 금식기도회(12/29-31일)에 일곱 명이 

참여하여,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특히 ‘기도

자 학교’ 헝가리어 번역책자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

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19:18). 

3. '산도르'가 저희와 함께 살면서, 예배당 

사찰집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12월 14일

부터).

4. 봉사자들 아홉 명과 함께 한국음식을 

나누면서 일년 사역 평가회(12월 6일)를 가

졌습니다. -피테르, 클라라, 벌리카, 주저, 

꺼띠, 일디코, 처버, 아그네스, 타마쉬

5. 집시 슬럼가 "회쉬 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사역에 은혜가 많습니다. 특

히 이곳에서 태어나 헝가리어를 잘 하는 한

국인 고등학생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자매

가 부모이신 최&원 집사님과 함께 주일 오

후에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 저희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12월 15일).    

기도제목

▷"쇼&빌라고샤그(소금과빛)교회"가 구

원의 방주가 되며, 영혼육의 재활센터가 되

게 하소서! 노숙자들, 독거인들, 집시들, 헝

가리인과 결혼한 중국인...들이, 진정 그리

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일어린이학교"를 통해 집시 어린이

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께 헌신하는 자

들 되게 하소서! 거짓말, 싸움, 성적문란, 마

약, 알콜, 담배, 도둑질... 등의 죄악에 물들

지 않게 하옵소서!

▷"거리교회"로 계속 급식사역을 하는 월

요일 허타르역, 화요일 남부역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며 그들

이 재활할 수 있게 하소서!

▷집시 슬럼가 두 곳(회쉬 거리/킨 거리)

의 "가정교회"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새

롭게 하소서! -피테르& 죤지 가정교회/ 임

레& 잇쩌 가정교회/ 일디 가정교회

▷동역자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

소서! 그들이 더 주께 헌신하도록! -피테

르, 클라라, 안드라쉬 & 벌리카, 주저, 벤체, 

디네쉬... 

▷저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

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김흥근 선교

사의 눈이 녹내장으로 시야가 더 좁아지지 

않도록, 서명희 선교사의 목이 회복되도록(

독감후유증)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 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아르헨티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 편지  

볼리비아 고산지역 여전도 연합회

<가로 푸는 열쇠>
1. 나라나 집안이 잘 다스려져서 조용하여 무사하고 평안함(삿3:11).
3. 우레소리(계4:5).
5. 더베인이니 바울을 따라 아시아까지 간 사람(행20:4).
7. 매우 평안함(스5:7).
8. 하는 수 없이. 불가불(고전9:16).
10.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꾀함(잠14:22).
12. 거룩한 제사장이나 혹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의복(출29:29).
13. 남에게 좌석이나 길이나 물건 따위를 사양함(국어상식).
14. 세력으로 누르고 구박하는 사람(시119:121).
16.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과....(대하1:2).
18. 구약시대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왕하23:22).
19. 잘생긴 아이(신23:17).
20.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을 권하고....(골1:28).
22. 12월 31일이 되면 종로 이곳에서 종이 울린다(상식).
23. 아직 남은 희망(행27:20).
24. 많지 않게(요16:16).
25.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삼하19:27).
27.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욥33:23).
28. 신주 또는 화상을 받들어 모심(대상28:2).
30. 이르시되 ○○○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눅10:2).
31.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

딤후4:21).
32. 왕의 자리(눅19:12).

<세로 푸는 열쇠>
1. 게으르고 느림(렘48:10).
2. 북한 서북에 있는 도. 평양과 신의주가 있는 도(한국 지리).
4.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
5. 아셀지파의 변경에 있는 성읍(수19:27).
6. 외면상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은 같다는 의미(고사성어).
9. 뜻을 이룸(잠28:12).
11. 또 모압을 치매 ○○○○이 다윗의 종(대상18:2).
13. 이쪽과 저쪽(신19:17).
15. 영어로 닥터(마2:1).
16. 고을마다 모든 곳(눅10:1).
17. 몹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말(고사성어).
19. 마음이 무엇에 끌리어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종교적 신앙처럼 맹신하는 일(상식).
21. 사람의 죽음(고전15:55).
22. 포근하고 아늑한 집(잠27:8).
24. 아침과 저녁(욥4:20).
26. 봉건시대에 천자가 땅을 나누어준 
      지역에서 다스리던 왕(행13:1).
27. 야곱을 ○○ 사슬이 없고...(민23:23).
29.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서 
      조용히 위로함(롬1:1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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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다니는 광야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교실

은 보디발의 집입니다.(창39:1-3).

요셉이 구덩이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을 

때 형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구덩

이의 교실보다 더 어려운 교실입니다. 부모도 없고 정

든 집도 없는 타향은 요셉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

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종으로 살아

야하기에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마음대로 가

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은 과거에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낯선 일들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

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생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모든 열쇠

를 맡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

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

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39:4,5).

Curriculum-유혹(Temptation) 

요셉은 이 교실의 커리큘럼을 따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의 부인은 요셉을 꼬시기 시작

합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거나 향수 냄새를 요란

스럽게 내며 윙크해 오는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 어려

운 환경입니다. 어찌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오히

려 출세 길에 큰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셉은 둘째 교실에서 성실하게 충성하였습니다. “그 후

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

를 청하니...”(창39:7).

Test, Train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

의 거절하는 자세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How to Fight-죄의 거절(Resist Sin), 인내(Endur-

ance)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

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

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불꽃같

은 눈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

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철저하게 알

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보

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

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면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

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척 할 수 있습니

다. 체면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장소, 홀로 있는 곳에서 

사람은 약해지는 법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의 부인과 눈이 맞

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

는 대낮에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힘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런 기

회를 포착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요즘 공개적이 되어버린 세상

에서 사모들을 적지 않게 긴장하게 합니다. 사모들을 위

한 전문 전화 상담실이 처음 생기던 당시만 해도(1986

년) 이런 문제는 쉬쉬했습니다. 사모들의 고민을 털어

놓을 곳도 없고 더더욱 성문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

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알려질새라 가슴조리며 밤잠 설

치는 사모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정신병원의 

신세까지 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것으로 인해 사모들의 가슴은 편치 않아 울며 상담실 문

을 두드리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상담할 곳

이 여기 저기 생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타까운 것은 신랄하게 드러나서 가정은 물론 

교회가 동강나는 일들로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교실에서는 

‘사모의 침실 가꾸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에 대

한 지식이 많이 공개화 되어가는 현대에서도 아직까지 

감추어진 성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모들의 풀어

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은 이 교실에서 죄를 거절하는 방법을 철저히 훈

련받았습니다.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그대

로 지킨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절실히 알고 있는 동시에 자

신이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도 이런 요셉의 강인함 앞에 

무력하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과정을 통과하므로 인내

를 터득하였습니다. 

Diploma-Glorify God by our Holiness

그 결과 다른 어떤 죄보다 이기기 힘든 죄를 이긴 요

셉은 마침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

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거룩을 위해 싸울 때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3)

Class 2-Botiphar’s house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보디발의 집에서 죄 거절하는 방법 철저히 훈련 

코람데오...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인내 배워

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립

니다. 주께서 세상과 사탄 그리고 아담의 부패성의 

모든 굴레를 끊으시고 참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

다. 이 자유는 온통 그리스도에게만 무게를 둘 때 

찾아옵니다. 둘째, 성령은 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

해 도우러 오셨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그

르치기 잘하는 우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

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택하게 하십니다. 성

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란 아무도 없고 이 땅에서

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성

령의 인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자생활

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세우신 구속입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의 흐름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순

간적인 요소도 있지만 주로 점진적입니다. 모든 일

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

에 신실합시다.

성령이 인도하는 구속의 은혜(롬8:24-28)월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정을 어떻게 보여줍니

까? 첫째, 5단계로 이뤄진 구원, 1)부르심-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2)전파하심–부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들음–전파된 복음을 들음으로 접하

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음이 구원의 첫 접촉점입

니다. 4)마음의 믿음–들은 복음 곧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요1:12-13)입니다. 그

리고 6)입술의 고백–믿음은 입술로 표현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영적 도미노현상을 이 개인구

원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은혜를 받은 후(20-21) 메시야를 거절한 유

대인은 은혜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와 모세의 탄식이 역사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먼

저 됐다고 먼저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나중이라고 

나중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만이 상을 받습

니다. 참 은혜는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미노 현상(롬10:16-21)찬353장화

칼빈주의자의 구절이라고 일컫는 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귀결시키는 역사와 신자의 세계관을 잘 보여

줍니다. 첫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

님을 창조자요 신자는 그의 피조물임을 보여줍니

다. 하나가 육신의 창조자라면 다른 하나는 새생명

의 창조자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모든 부

요가 나오고 그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져

야 합니다. 둘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창조세계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구원

받은 새생활의 모든 과정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만물이 그

에게 돌아감은 창조의 결과와 구속의 결과가 하나

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

속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의를 드

러냄으로 구원은 그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하나님

이 구원을 주도하시고 이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롬11:36)찬503장수

로마서 마지막에 서론의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구원의 복음에 헌신된 바울은 ‘내 복음’이라 했고 

그 기원을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의 나

타남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계시를 받은 사실 자

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비밀을 더 깊이 알도록 

성령의 조명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바

른 복음에 거짓교훈이 일어나는 것은 장소가 세

상이고 육체의 부패성이 항상 일하기 때문입니

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나 자신이 항상 바른 복

음 안에 잘 머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셋째, 창

3:15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평강의 하나

님으로 묘사됐습니다. 전능자는 주로 평강과 고

요와 겸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속히 사

탄을 파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시간, 모든 장

소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

가 머물 자리는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은혜를 통해 임하는 열매이기에 사모하고 갈구

해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롬16:17-27)찬408장목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갈 때 가지고 갈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

고 갈 줄 아노라”(롬15:29). 첫째, 복음은 그들에

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각 종족, 각 언어, 각 문

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주적인 것으

로 누구에게나 열려진 복입니다(행16:31). 그것

이 모든 불행의 근본 뿌리인 죄를 해결하는 유일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요1:12-13). 복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며 그 복의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

해 공급되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

는 가장 귀한 노력입니다.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모든 일의 최상의 길이 들

어있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

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복의 근원자

로 살아갑시다.

금 복의 근원(롬15:29)찬28장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 세

상의 영이 지배하는 자연인(12), 둘째, 육에 속한 

사람(14) 그리고 셋째,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

입니다. 첫째, 고린도교회의 분쟁은 인간주의 때문

인데 그 뿌리는 육신의 소욕에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결코 자연인이 될 수

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거절해 자기 육욕을 따

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

가중심을 떠나 인간중심으로 살기에 이런 일이 일

어났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육에 속한 마음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계속 그 보화

를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바울의 문제해결의 키

는 십자가복음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게 하는 일

이었습니다. 구속자를 아는 지식을 자기 삶의 중

심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리고 생명으로 삼았

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에 머물기 

위해 힘씁시다.

십자가 복음(고전2:1-16)찬367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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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

 

독립선교단체는 교회나 교단이 

선교하지 않을 때 현실적인 대안

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났고, 지난 세기에 귀하게 쓰

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자원

의 고갈과 선교사 개인주의와 개

교회주의로 인해서 선교단체는 선

교자원 동원의 어려움과 선교사 

개인사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

다. 

교단선교는 가장 현실적이고 성

경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소

속 교회들이 연합되어있기 때문에 

선교자원의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팀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

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단

선교는 전문적인 소달리티로서 나

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역시 선교

단체가 안고 있는 선교사 개인주

의와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그대

로 안고 있고, 이민교회는 아직 교

단선교가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 

선교 상황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고 

선교자원의 집중과 미개척지역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를 

이민교회에 제안해봅니다. 

 
a. 선교자원의 집중을 위해 

선교사 개인사역과 개교회 사역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교자원, 즉 선교사 후보와 선교

비의 공동 모금과 공동 사용이 필

요합니다. C&MA 교단은 소속교

회가 해마다 선교대회를 가지고 

Great Commission Fund를 위해 

헌금하여 교단 선교부로 보내고, 

남침례교단은 소속교회가 해마다 

성탄주일 헌금을 교단 선교부로 

보내어 교단선교부가 이를 관리하

고 사용합니다. 선교사들은 교단에

서 일정의 생활비 외에도 자녀교

육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받고, 선

교사 훈련과 선교지 사역에 필요

한 모든 경비를 지원 받습니다. 프

로젝트를 위해 모금할 필요도 없

습니다. 대신에 안식년 기간에 교

단이 선정해주는 소속교회들을 방

문하여 선교대회 강사로 섬기며 

지역교회의 선교동원 사역에 기여

해야 합니다. 

교단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비

를 책임지는 만큼, 교단 선교부는 

주도적으로 선교사의 은사와 경험

에 따라 선교사를 적절한 선교지

의 사역팀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

니까 선교사 개인사역이라는 것은 

없고, 특정 선교지의 선교사역팀에 

소속하여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

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은 선교지와 선교사역의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선교사들을 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

교본부는 선교지 별로 사역목적과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 교회의 공동사역을 통한 프

런티어 선교를 위해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의 유혹

(?)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한 공동사역은 

놀라운 시너지가 나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이 오

히려 유익합니다.

미개척/미전도지역의 프런티어 

선교는 많은 선교자원이 투입되어

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연합하

여 선교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프런티어 선교지에 

공동선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수의 선교팀 동시 파송: △

언어습득 가능한 20-30대 목사선

교사로 구성된 교회개척팀 △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선교팀 △학교건

립을 위한 교육선교팀(신학교 포

함) △출판, 방송, 미디어, 비즈니

스 등 특수선교팀

▷선교지 입양과 공동 파송: △

약 20-30개의 교회가 1개 선교지

를 입양하여 선교팀을 공동으로 

훈련하고 파송함 △선교본부의 코

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가 방

문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선

교지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하고 지원함 △연례 연합선교대회

에 1)선교지의 선교팀들과 2)교회

의 리더십과 선교헌신자들 매치하

여 1)선교지에 필요한 선교자원 동

원과 2)교회의 지속적인 선교헌신

을 개발함. 

 
c.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

장을 위해 

예외가 있겠지만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사도행전

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속하고 편

만한 복음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의 확장

을 위해서는 선교사역의 세 단계

가 필요한데 1)교회개척 2)제자훈

련 3)지도자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가 지역적으로 재생

산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개척분립을 통한 인근지역에 

다수의 교회개척 △제자훈련과 신

학교 설립을 통한 현지인 목회자 

양성 △현지인 목회리더십 이양과 

자립 △선교지 확장과 선교사 재

배치 △의료, 교육, 출판, 미디어 

등 특수사역의 지속적인 지원 △

은퇴 평신도 전문인력을 통한 선

교본부 운영으로 선교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선교지

에 투입.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으로 성취

하기가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

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부터 

구원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

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민

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도 당시 제자들의 현실이

나 2천년 교회역사를 통해 볼 때에

도 현실은 언제나 그 성취가 불가

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

들에 의해 항상 성취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미개척/미전도종족

은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과 종족

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 과업

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

로 신약의 초대교회 선교로 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

천년전, 바울이 교회의 파송과 성

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곳은 모

두가 미개척/미전도종족이었고, 

바울로서는 위험한 선교지였습니

다.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유대인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나 하나였고 

연합하였습니다. 3차 사역을 마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이방인 교

회들이 모은 거액의 연보를 기근

을 당한 유대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을 

너머 서바나로 갈 것을 교회에 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에 순종하였고, 성령께서 함께 행

하여 이루어주셨습니다. 

111년 전, 한인이민역사 시작과 

함께 이 땅에 이민교회를 세워주

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

미의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4,500

개라는 교회의 숫자, 영적으로 내

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의 현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무한한 잠재

력을 가진 2세 우리 자녀세대, 아

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민 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아직도 복

음을 받지 못한 미개척/미전도 종

족들과 역사적으로 그들 속에, 또 

가까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

인과 한인교회들…… 

이제는 이민교회 가운데서도 프

런티어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체가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

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의 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

지막으로 풀러신학교의 선교학교

수이신 Charles E. Van Engen 교

수님의 ‘교회와 선교’에 대한 세미

나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

다. 

Charles E. Van Engen:

“선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일명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거

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선교단

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

도 아니다.”

“선교적 교회론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의 

조직이나 구조보다 사람의 마음이

다. 과거 서구에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 나

머지 본질인 사람의 마음을 잃어

버린 경향이 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그 권위를 가지고 싸

우는 실수를 범했다. 한 가지 알아

야 할 사실은 구조보다 관계가 우

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 성령

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과의 관

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

람들과의 관계이다.”

 “건강한 선교 구조를 만들기 위

해 모달리티(교단)에도 소달리티(

선교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

운 선교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모달리티 사역자와 소달리티 

사역자가 상호 전문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최

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종전 

모달리티-소달리티간 분리와 분

열을 넘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

교적 방법론을 배워나가고, 21세

기 각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의 본

질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
<끝>

           21세기 선교패러다임
미완성과업 완수를 위한 교회연합 (하)

박신욱 선교사 
전 아르헨티나 선교사, 전 미주복음방송 사장

현 SEED International 국제총무이사

선교사역 3단계 교회개척, 제자훈련, 지도자양성으로 재생산 확장

선교지 선교사역 종류,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적합한 선교사팀 배치


